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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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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M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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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M 선교사

김현영 선교사
농축산전문/순회사역
PGM 선교사

Jay Kim 전도사
PGM 영어권훈련부장

이태후 선교사
필라도시빈민사역
PGM 선교사

고대은/성은지선교사
다민족교회개척사역
PGM 선교사

현장실습 전도훈련

일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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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훈련내용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4시 – 6월 23일(주일) 오후 1시 (6박 7일)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긍휼,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개인 $400 / 부부 $600 (항공료 자부담)

6월 17일-20일 NJ Christian Academy  

6월 21일-23일 필라 안디옥교회

선교의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 디아스포라, 

H&N, 전문인,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 땅끝선교), 전문인선교사례, 

타문화전도훈련, Here & Now 현장실습, 선교집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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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

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금주의 기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

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

를 바라는 소망을 따라 이 땅을 살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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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은희곤 목사

3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중국가정교회의 상황
노봉린 목사

14면

인/터/뷰
이국진 목사

16면

우리는 매일 전쟁 같은 하

루를 보내고 집으로 간다. 삶

이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

고, 그곳에 가족이 있다는 것

은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걸 우리는 꼭 지나고 나서야 

안다. 어느새 등이 굽은 부모

님과 훌쩍 큰 아이들…. 세월 

다 지나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한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야한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가족

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

에서/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

지/배웅해 주는 사람은/바로 

우리의 가족이다”(권미경 ‘

아랫목’ 중).

우리는 집에서 나와서 저

녁이면 집으로 돌아간다. 집

이란 보호와 안식의 피난처

이다. 세상 세파에서 보호하

고 도망가 쉴 수 있는 보호처

이고 안식처이다. 세상이 변

하고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

지만 가족의 소중함은 달라

진 것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든, 부자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한 사람이든, 집

이 없는 사람은 없다. 가족 

없이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

람은 없다. 세상에 살아 존재

하는 모든 생물은 집이 있다. 

가정의 소중함은 그 무엇으

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조차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나 가르침이 없다고 전

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2011년 한국 중견교회 50교

회들을 선정해 가정의 달 설

교 주제를 분석한 결과가 이

를 반증한다.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는 중견교회 50교회를 

선택해 3년간의 가정의 달 

설교 주제를 분석했다. 
<3면으로 계속>

각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

는 테러는 민족적, 종교적 갈

등과 분쟁에 배경이 있는 경우

가 많다. 이런 분쟁은 나름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데다, 

원인도 뿌리 깊고 갈등을 보는 

시각도 상대적이어서 분쟁의 

원인과 현상만을 놓고 어디가 

옳다, 그르다 단정하기는 힘들

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테러라

는 끔찍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건 어느 나라, 어느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보복을 위

해 테러를 택한다면 피의 악순

환만 반복될 뿐이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역사

를 보더라도 테러를 통해 갈등

과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없었

다. 테러는 애꿎은 사람을 희생

시키는 것이어서 또 다른 분노

를 자아내고 갈등을 증폭시킨

다. 테러범 중에는 테러를 자행

한 이유를 대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자들도 있다. 

<3면으로 계속>

“고마워요, 날 지켜준 그대!” 흔들렸지만, 굳건하게 서 있는다!
‘2019 가정의 달 맞아 가족의미 돌아보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제방안 소개

BBC/World/CT, 부활절 아침 테러 공격을 당한 스리랑카 현지 상황 보도 및 수용 자세 제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이란 무

엇인가, 깊이 생각해 본다. 가족은 가정의 테

두리 안에서 소통, 화합, 안전, 가치 창출, 개

념 확립을 통해서 ‘바른 성장’을 하는 최소 단

위의 사회 구성원이다. 따라서 가정이란 선의

의 경쟁을 하는 최초의 장이기도 하다. 모두

가 ‘벽’이라고 말할 때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

고 그 벽을 뚫고 나아가거나 뛰어 넘을 수 있

도록 삶의 가치를 개발하고 공유해 발전시키

는 근원이다. 그래서 가정의 건강한 문화가 

사회와 연계되고 이어져 국가가 되고 역사가 

된다.

그런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도, 어떻게 보내

고 가정의 의미를 지켜야 하는지 난감한 크리

스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민 가정에서 언

어와 문화가 차이가 나는 자녀들과 그리고 

대부분 외롭게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가족의 하나됨

을 기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물론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러 가

지 행사들과 가정의 달 기도 매뉴얼을 제공해

주지만, 실제 가정에서 적용시키기에는 충분

하지가 않다.

따라서 가족의 소중함을  먼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실제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소개해본다.

스리랑카에서 21일, 부활절 아침 연쇄 폭발이 

발생, 262명이 숨지고 452명이 다쳤다. 교회 3

곳과 호텔 4곳, 가정집 1곳이 공격을 받았다. 교

회 중 2곳은 가톨릭, 1곳은 복음주의 교회였다. 

스리랑카 경찰은 용의자 13명을 체포했다. 테러

는 대부분 자살폭탄 방식으로 이뤄졌다. 희생자 

중에는 최소 8개국 외국인들이 포함됐다.

스리랑카 경찰은 용의자들이 이동하는데 이

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안전가옥 등을 찾

아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공격 배후를 자처하

는 세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는 민족

과 종교 갈등이 심한 나라로, 이번 테러는 종교

적 이유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참사에 대해 각국 정상을 비롯해 세계인

들이 규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부활절을 함께 축

하 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악의적 공격의 타깃이 

됐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테러 공격을 규탄했

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테러를 '잔인한 폭력'

이라고 규정하고 "비극적으로 죽은 모든 이와 

이 끔찍한 사건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위

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하필이면 왜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이번 테러가 자행됐는지, 그리

고 현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참담한 비극을 어

떻게 수용해야 하는 지를 알아본다.

테러 공격을 받은 성 세바스천교회 현장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에 따르면 공포증이란 ‘거

의 또는 아무런 실질적 위험이 없는 무엇을 향한 강렬하고 비

이성적인 두려움’이다. 미국 성인 중 약 9.1%가 특정 공포증

을 갖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공포증에 더 취약하다. 미

국 성인 중 여성의 12.2%, 남성은 5.8%가 공포증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와 45-59세의 

10.3%, 30-44세의 9.7%가 공포증을 갖고 있다. 공포증이 

가장 적은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그 비율은 5.6%로 조사

됐다. 성인의 48.1%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가 심하지 않다고 

했고 30%는 중간 정도라고 말했다.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였다.

공포증 중에서도 뱀공포증(ophidiophobia), 거미공포증

(arachnophobia), 고소공포증(acrophobia, 높은 곳에 올라가

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비행공포증(aerophobia, 

비행기 타기를 무서워한다) 같은 것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흔하다. 그러나 아주 특이한 공포증도 있다. 흔치 않는 기이

한 공포증 10가지를 소개한다(10 Phobias Which Are 

Unusual And Biza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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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최근에 몇날 방문했던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삼분의 일은 족히 되어 

보였다. 지역 주변에 대학들이 몇몇 

있었고 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이 바로 그 젊은이들이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넘어서까지 그들

이 교회에 머물다 졸업과 함께 타 지

역으로 옮겨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지역 대학에서 공부를 시

작하는 젊은이들이 또 새롭게 찾아

온다고 한다. 그 교회 장년들과 청년

들이 따로 또는 함께 예배드리는데,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찬양대”도 있

었고 “경배와 찬양”팀도 있었다. 자신들의 색깔로 하나님을 섬기

는데 적절한 조화가 그 가운데 흘렀다. 장년들에게는 그 젊은이들

이 소중한 선교지였고, 젊은이들에겐 그 장년들이 인생의 가장 힘

들 때에 신앙과 위로의 버팀목들이었다. 그래서인지 자신들의 졸

업과 함께 그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반듯하

게 하나님을 높이기를 힘쓴다는 이야기와 떠난지 5년 10년이 지

나서도 계속 연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머무는 동안 그 교회에

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형제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다시 찾아

온 진풍경도 보았고 또 다른 형제가 타 지역에서 일년 동안 직장

생활해서 벌게 된 소득을 가지고 직접 찾아와 그 교회 음향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쉽지 않은 모습도 보았다. 마침 그 교회가 세워

진 기념 감사예배도 있었는데 지역의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진정어린 축사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

게 되었다.  

처음 불렀던 것은 아니지만 그곳 젊은이들 장년들과 함께 불렀

던 찬송이 그날따라 매우 의미심장했다. 그 가사는 이렇다. “우리

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다시 오실 그날까지/우리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주의 교회를 향한 우

리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우리교회는 이 땅의 희망/교회를 교회되게 예밸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서/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밸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서.”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져며 왔다. 그 가운데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란 구절에는 더 큰 울림이 있었다.

그렇다. 교회라는 이미지가 요즘처럼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

가 할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한 몇몇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진면목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살펴

보면 각 교회는 그 교회만이 독특한 이야기가 있고 주님 안에서 “

농익은 멋과 맛”이 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가 진정한 주님

의 교회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쏟아왔

는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가 되도록 얼마나 끝없는 

눈물로 기도해왔는가.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임을 알아 그 희망의 

빛을 어둔 세상에 비취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절절히 태워왔는가. 

교회 외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교회와 역사의 유일한 방향인 하

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교회 외에 이 세상에 생

명의 복음을 외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절망이 만연되어 있

다. 매일 아침 어두움이 물러간 그 햇살 가운데 희망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자가 세상에 그 누구인가. 절망은 절망을 보듬을 수 없

다. 희망이 절망을 치유한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처럼 절망할 수 

없다. 교회는 절망의 이 땅에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의 장년

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 존중해주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을 높이고, 자기가 힘들 때 은혜 받은 교회를 잊지 않고, 지역 교회

의 교역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진정어린 동역자들이 돠어 

갈 때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 불리는데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미 성인 9.1% 특정 공포증 소유
뉴스위크, 특이하고 흔하지 않은 기이한 포비아 10가지 소개

1. 목욕 공포증

(ablutophobia)

이 세상에는 목욕이나 일

반적인 씻기를 몹시 싫어하

는 사람들이 있다. 샤워하려

고 할 때마다 심장박동이 빨

라지며 가쁜 숨을 몰아쉰다. 

앞으로 냄새가 나거나 더러

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볼 때는 

의도적인 것 이상일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 배

려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씻다’를 뜻하는 라틴어 

ablutere에 ‘두려움’이라는 

뜻의 phobos를 붙여 만든 합

성어다.

2. 의견 공포증

(allodoxaphobia)

‘다르다’는 뜻의 그리스어 

allo와 ‘의견’이라는 뜻의 

dox, ‘두려움’이라는 뜻의 

phobos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다. 다른 사람의 의견 듣

기를 두려워하는 증상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의 의견을 공식화하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 공포증을 가

진 사람은 과거 다른 사람들

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3. 땅콩버터 공포증

(arachibutyrophobia)

공포증 중에서도 아주 구

체적인 대상을 싫어하는 특

이한 사례에 속한다. 이 공포

증을 가진 사람은 땅콩버터

를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 입

천장에 땅콩버터가 붙어 있

는 생각에 공황장애가 온다

면 이 공포증일 가능성이 크

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땅콩버터의 질감에 거부감을 

느끼는 한편 땅콩버터에 의

한 질식 위험도 느끼는 것으

로 추정된다.

4. 자유 공포

증(eleutherophobia)

우리 대다수에겐 자유가 

행복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겐 자

유에서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

람은 자유에 따르는 추가적

인 책임을 견딜 수 없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마음대로 하

기보다는 지시를 따르거나 

속박되는 것이 더 편하다

고 느낀다. ‘자유’를 뜻하

는 그리스어 eleutheria와 

‘ 두 려 움 ’ 이 라 는  뜻 의 

phobos가 합쳐진 용어다.

5. 단어 공포증

(logophobia)

이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대화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손으로 적었거나 인

쇄된 단어를 읽을 때 무척 힘

들어 한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 글 읽기를 배우는 데 대한 

저항으로 동반되는 증상이다. 

그리스어 logos는 ‘말, 단어, 

또는 이성’을 뜻한다.

6. 재물 공포증

(plutophobia)

돈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

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

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있

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나 

부자인 사람을 끔찍이 무서

워한다. 부자가 되는 데 따르

는 의무나 부담, 가진 부를 잃

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싫어

하기 때문이다. 로마신화에

서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플

루토스(pluto)와 ‘두려움’이

라는 뜻의 그리스어 phobos

가 합쳐진 단어다.

7. 노모포비아

(nomophobia)

가장 최근에 생긴 공포증

이다.  휴대전화(mob i l e 

phone)가 자신의 호주머니나 

손에 없거나 특정한 사정으

로 인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극도로 초조해하

거나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일컫는 용어로 ‘no mobile-

phone phobia’의 줄임말이

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도 가장 먼저 전화기를 찾고 

밤에도 손에 전화기를 쥔 채 

잠드는 요즘 세상의 단면을 

드러내는 공포증이다. 휴대

전화 중독이나 휴대전화 금

단현상을 가리킨다.

8. 귀가 공포증

(nostophobia)

‘집은 마음이 머무는 곳’ 또

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속담

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

니다. 

<4면으로 계속>

공포증: 실질적 위험 없는 무엇을 향한 강렬하고 비이성적인 두려움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18-29세, 45-59세 최다...60세 이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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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편을 분석한 결과, 가정과 관

련된 설교는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3.4%는 가정이 아

닌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가정 

이야기가 12.2%, 자녀가 8.2%, 부부가 

4.9%를 차지했다. 

‘부부’를 주제로 한 설교가 가장 적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목회자들이 어

버이나 어린이에 비해 부부를 주제로 

설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평가

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서는 가정의 달 사역들이 진행되지만 

주일 예배에서 가정에 대해 듣는 설교

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

여준다. 따라서 가정이 소중하고, 아이

들이 중요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는 심리적, 정서적 충동은 있지만 실제

적인 노하우나 매뉴얼이 간접적으로나

마 전달되지 못하다는 교회 환경을 말

해주고 있다. 

크리스천 가정의 건강성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이자 방편이 

된다. 특히 이혼율과 싱글맘/대디 그리

고 동성결혼의 카오스로 뒤덮인 미국

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하나

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감동의 쓰

나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가정의 

달을 이벤트(?)가 아닌 중요한 사역 기

간으로 정해, 예배나 설교 그리고 실제

적인 매뉴얼 준비에 이르기까지 재고

에 재고를 거듭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고유문화를 만들자. 

다른 가정과 비교해 상이점을 있다

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족 

모두의 창의력을 기르고 성찰하는 지

름길이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터 찍은 사진들 중에서 엄선해 슬라

이드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보

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 삼촌, 

고모들을 만나 인터뷰해서 동영상을 

유트뷰에 업로드 시킬 수 도 있다. 

2)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나 문화생

활이나 공동 공간을 만들자.

가장 흔한 방법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에 같이 영화를 보는 

“Family Movie Night”이다. 그리고 토

요일 아침에 가까운 산에 가서 같이 걷

는 산행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3)봉사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자.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 보호 시설

에 방문해서 음식 봉사나 거주 커뮤니

티 길거리 청소 등 가족이 모두 같이 

섬길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가족의 사랑은 봄

날의 꽃피는 속도 보다도 더 빠르게 응

집되고 커져갈 것이다. 날마다 가족의 

온도가 상승하고 향기가 짙어져 어느

새 가족 상호 간에 잘못된 점이나 취약

한 부분을 핀잔 없이 고쳐 주고 보강해 

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게 된

다.

부모는 자식의 바깥이고 내부이며 

자식은 부모의 전부다. 이는 부모와 자

식의 사이가 아가페이며 온도차가 없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식의 

진수고 자식은 부모의 진수다. 궁극적

으로 부모는 자식을 인격체로 대하고 

자식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

한 부모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공

경할 때 행복은 저절로 넘쳐흐른다.

결론으로, 싱어송라이터이

자 밴드 기억나무 보컬리스트

인 황재웅은 “가족이라는 이

름…”이라는 곡으로 우리가 

어떻게 5월을 맞이하고 지내

야 하는 지를 노래한다:

“듣기만 해도/가슴이 먹먹

해지고/고마움과 슬픔에/눈

물이 흐른다/부족한 나를 감

싸주고/안아준 가족들/지친 

몸을 이끌고/집에 오면/그대

들의 작은 숨소리에/난 안도감을 쉬

고/언제나 지금 이 순간처럼/그저 같

이/숨 쉴 수만 있었다면/난 더 바라는 

게 없어/그게 행복이고/지금 나에겐 

큰 힘이야/고마워요 날 지켜준/그대 사

랑해요/내 눈이 당신을/본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였으면 좋겠어/그래야만 

그래야만 해요 우리/절대적인 영원이

란 없겠지만/그래도 난 믿고 싶어요/그 

영원의 시간/날 지켜준 만큼/이제 내

가 그대들 뒤에서/언제나 지켜드리고 

싶어요/늙고 지쳐 쓰러지지만은/않았

으면 해요/언제나 지금 이 순간처럼/

그저 같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난 더 

바라는 게 없어/그대가 없다면/나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고마워요 날 지켜

준/그대 사랑해요/내 눈이 당신을 본 

순간부터/영원히 함께였으면 좋겠어/

그래야만 그래야만 해요 우리.”

<1면에서 계속>

무고한 사람 살해하는 데 이유가 있

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치광이임

을 인증하는 것이다. 

일단 BBC에 따르면,  수니파 극단주

의단체 이슬람국가(IS)가 23일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스리랑카 정부는 애초 스리랑카 현

지 극단주의 이슬람조직 NTJ(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를 배후로 지목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이번 연쇄 폭탄 테러는 국외 테

러 단체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며 외부 개입설을 제기했

다.

IS 선전매체 아마크는 23일(현지시

간) 오후 "IS의 '전사들'이 미군 주도 국

제동맹군의 구성원과 기독교인을 겨냥

한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 SNS 성명을 통해 '신성모독 휴일'에 

테러를 자행한 8명이라며 이름을 발표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IS가 지난 3월 본거지를 

잃었지만, 그 영향력이나 신념을 지닌 

구성원들이 세계 각 곳에 남아 활동하

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IS와 NTJ의 연관설을 비롯해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 JMI의 연계

설도 주장되고 있지만 확실한 조사 결

과가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 국가적 내분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확한 상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

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라크 북부에서 

거점을 잃고 패퇴한 IS가 아시아권으

로 진출하여 현지 자생 무슬림극단주

의 단체에 ‘지하드’ 개념 세뇌와 함께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이번 테러가 발

생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

기에 현 스리랑카의 정치적 혼란에 따

른 정보 시스템 제어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동시다발적

으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만들어내

게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지난 달 초부

터 외국 정보기관이 통보한 특정 단체

의 공격 경고 문건을 받고서도,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스리랑카 현지 크리스천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먼저 월드지는 “동요되기했지만, 포

기하지는 않는다(‘Shaken, but not 

broken’: Christians in Sri Lanka reel 

from Easter attacks that underscored 

the reach of global terror”라는 제하

로, 현지 분위기를 전한다. 불교도가 대

부분인 스리랑카에서 크리스천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카톨릭이 7%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2%에 불과하

다. 
<11면으로 계속>

시론

어머니날을 맞아 이색적인 현수막이 서울의 

한 동네에 걸렸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 마라. 

-엄마가” 어머니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주

는 것만으로 퉁치고 지나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

는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이 주는 경계경보 발령

입니다. 자녀들을 한방 먹이는 엄마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 현수막 위에 “엄마

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더 헤아릴 수 없겠니?” 

말씀하시는 우리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아마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서는 이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좋아하던 

커피도 끊고, 아이에게 좋다면 안 먹던 우유도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고, 

아이에게 무리가 갈까봐 걷는 것도 조심조심, 그렇게 노심초사한 후 해산

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엄마들은 세상에 태어난 내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 이름 한자 

한자 써 가면 박수치고, 가게 가서 거스름돈만 잘 받아와도 아주 비상하

고 특별한 아이인 줄 알고 기뻐합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갖고 삑삑만 

대도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린의 대가가 될 것처럼 뿌듯하게 자랑

스러운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

나 착각이라도 즐거운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이 착

각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라나면서 그 착각이 현실을 만나 하나씩 깨어져 가지만, 그렇다고 그 

즐거움과 사랑이 좀처럼 식어지지 않는 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자식들

이 커가면서 효도하든, 불효하든 관계없이 어머니들의 마음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식은 변해도 어머니는 한결같습니다. 어머

니의 괸심은 오직 하나! 내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이든, 나이가 들었든 

관계없이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 “아이”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38,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

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 우리가 자녀일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

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들도 어느덧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속 썩일 때면, “나도 저랬지!” 하면서 더욱더 어머니가 생각납

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도 지금 내 마음과 같았겠구나! 어머니! 오직 

당신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즐거움은, 오직 당신의 사랑은 바로 “나”인 

것을, 오직 당신의 삶 전체가 바로 “나”인 것을.... 이제야 깨닫고 코끝 찡

하니 느껴져, 쪼그라든 어머니의 손을 붙잡아 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

음을 조금만이라도 더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 들어서 아무 것도 못하실지라도 계시다면, 계시는 그 자리 하나만

도 너무 소중한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

신 분들은 계실 때는 무심하다가도, 안계시니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

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어머니! 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옛시조

에 “어버이 살았을 적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닯다 어이하랴. 평

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라고 합니다.

한국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몇년전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당선된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걸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

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

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상 차려

주시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

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

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

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

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

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참 마음이 저려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엄마가” 그 현수

막 위에 담긴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오버랩되

어 느껴집니다.                                                     <11면으로 계속>

헤아림!

“고마워요, 날 지켜준 그대!”

흔들렸지만, 굳건하게 서 있는다!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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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는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로마교회는 예수

님께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

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

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 로

마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교회

들을 세운 것으로 봅니다. 

즉 로마의 교회는 어떤 특정 

사도나 전도자들에 의해 설립

되었다기보다는 많은 디아스포

라 유대인들에 의해 설립되었

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도시

들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을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의 가

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

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

대인 회당은 기존의 신도들을 

많이 잃게 되어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갈등

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것이 끊임없는 분란과 폭동

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염두

에 두었던 청중들도 당연히 유

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들로 구성된 혼합된 청중이었

습니다. 하지만 로마교회의 주 

구성원들은 역시 이방 기독교

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교회는 

당연히 이방적인 색채를 띨 수

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런 로마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로마서를 크게 두 분

분으로 나누어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11장은 

주로 신학적인 문제로 교리적

인 면을 다루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교리편입

니다. 후반부는 12-16장은 실

제적인 신앙생활 편으로 “어떻

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전

반부는 교리로 뿌리에 해당하

고 후반부는 나무줄기나 가지

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의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1장에서 11장까지

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받는 모든 사

람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

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

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또한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에서 애

절한 소원을 가지고 로마교회 

성도를 변화 받기를 간절히 권

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변화를 받는 삶”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변화 받은 삶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불의의 병

기로 사탄 앞에 내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러

한 경고를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 하노

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라”

여기에서 “드리라”는 말은 

본래 구약시대 제사장이 제물

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사용

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

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

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은 단

순히 깨끗하다는 뜻보다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

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구

별되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

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

러분의 몸은 사용되고 있는지

요? 식사할 때마다 “주님 감사

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

광과 복음을 위해 내 몸과 시간

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손과 

내 발걸음이 내 심장이 내 호흡

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

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먹고 마

시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 몸을 산 제

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제단위에 

드릴 때 각을 떴습니다. 죽은 

제물과 피 흘리는 제물을 하나

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살아 

있는 제물로 우리의 존재, 우리

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지요? 오늘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행심사를 하나님이 원

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신의 

의지로서 결단만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

혜와 자비하심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

이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

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의

지해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

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인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

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

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

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진정

한 예배는 오히려 축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

배란 예배를 드린 후 우리의 삶

의 전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

시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 우리

의 목소리,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는 얼마나 쓰임 받고 있습니

까?

 

2.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변화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 받지 않고 

세상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즉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몸을 지배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

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

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2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 세

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에서 본받지 말라와 변화

를 받으라는 두 의미가 대조를 

이룹니다.  영어단어로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 conform을 사

용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

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그리스도인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

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

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

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

고” 이 말씀 중에 세 가지 동사

가 나오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

를 좇아서 걷지 아니하며 walk 

걷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stand” 서다. 셋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sit” 앉다 라는 세 개의 단어

입니다. 

사람이 걷다보면 서게 되고 

서다보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

러므로 처음부터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

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

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날 경

우 비록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

과 대가가 있을 지라도 이런 것

들을 향해 거절할 줄 알아야 합

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과 성

결한 삶을 사는 친구들을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기

만 하면 신앙의 자극을 받게 되

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매일 좋은 찬양 즉 

영감이 가득한 찬양 헨델의 클

래식 음악이나 아름다운 복음 

찬송들을 들어보면 주님이 주

시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

도하는 이 변화의 조건을 형성

하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

은 변화 받을 것입니다. 

 
3.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변화 받는 삶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

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

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

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

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하십

시오. 마음이 새로워지는 열쇠

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이 바꾸어지려면 의지의 변화

가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의 딜레마는 우리의 의

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 있

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

은 행하는 도다”라고 바울은 고

백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

에서 최후에 드린 예수님의 기

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

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

별하고 그 분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

일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주님

께 아뢰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꼭 내 뜻대로 마옵시

고 주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

서’ 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

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

립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께

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숙

이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이 세상에 기여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속박되지 않는 삶

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

변화 받는 삶”이라는 말씀을 전

하면서 자신도 도전을 받고 간

단히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

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더욱 더 

갈수록 악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

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삶이 여러

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

구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

하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

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

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우리의 의지

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

다. 변화 받은 삶을 살아가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

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성도들이 되

시길 기도합니다.
nygo4tgc@yahoo.com

<2면에서 계속>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집

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한다. 밖에

서 성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

아가는 것이 치욕이라는 생각에

서 시작된다고 알려졌다. ‘집으

로 돌아가다’는 뜻의 그리스어 

nostos에서 유래했다. nostalgia

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군인들이 이런 증상

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즘은 특히 중년 남성이 직장 

일이 끝난 뒤에도 집에 들어가

기를 꺼리는 현상을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9. 긴 단어 공포증

(sesquipedalophobia)

이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긴 단어를 두려워한다. 이 공포

증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만 봐

도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진다. 

‘1.5’를 뜻하는 라틴어 sesqui와 ‘

발’을 의미하는 pedal, 그리고 ‘

두려움’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phobos의 합성어다. 단어가 1.5

피트에 이를 정도로 긴 것을 두

려 워  한 다 는  뜻 이 다 . 

h i p p o p o t o m o n s t 

rosesquippedaliophobia라고도 

한다. 36개의 철자로 이뤄져 보

기만 해도 질릴 수밖에 없다.

10. 공포 공포증

(phobophobia)

공포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

포증과 함께 오는 감정을 무서

워하는 증상이다. 자신이 공포증

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끊임

없이 하면 이 공포증을 가졌다

고 봐도 무방하다. 다른 공포증

과 달리 주변에 공포를 자극하

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반

적인 불안보다 더 많은 두려움

을 느낀다. 학계에선 이를 일종

의 ‘부동성 불안’으로 본다. 부동

성 불안은 명확한 대상 없이 불

안을 느끼는 신경증이다. 불현듯 

불안이 엄습하고 우울증, 공황장

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도

가 심하다.

이지용 목사
(뉴욕겟세마네교회)

푸/른/초/장

(로마서 12장 1절~2절)

변화 받는 삶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같다. 모두 같은 진리를 가르

친다. 어떤 종교도 자기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종교

에 무지한 사람들만이 그런 

주장을 한다.”여러분도 모든 

종교가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5대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 

그리고 힌두교를 살펴보면 구

원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가르침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

서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

다. 인간의 행위(do)로 구원받

는다는 종교들과 하나님의 은

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요? 둘 다 틀린다고 주장할 수

는 있지만, 둘 다 맞는다는 주

장은 불가능합니다. 

300개가 넘는 신들을 섬기

는 힌두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

기 때문에 끝없이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가

지 요가가 윤회의 수레바퀴에

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인간의 최대 문제

이며,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다. 극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

세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

어진다”고 가르치는 불교도 

자력종교입니다. 

선민사상을 주장하는 유대

교도 율법을 지킬 때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코란의 계율을 지

키고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

보다 더 많아 질 때 구원을 얻

게 된다. 마지막 심판 때에 신

이 인간의 행위를 저울에 달

아서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우

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지옥으로 

보낸다”고 가르치는 이슬람도 

역시 자력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

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인간

의 죄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Done)”고 주장합니다. 하나

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정관

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길, 

또 하나의 진리, 또 하나의 생

명이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

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는 독선적일까요? 

3x3=9라고 가르치는 선생

님에게 학생들이 “왜 ‘9’만 정

답인가요? ‘8’이나 ‘10’이 어때

서요? 겨우 하나가 많고 적은 

것뿐인데...”하며 불평한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9’가 정

답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편협한 사람입니까? 독선적입

니까? 

여러분은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

랑하겠습니까?”라는 결혼서

약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 속이 좁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신랑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외에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

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절대

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절

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

트모던 사회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며,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없다.”고 주장합

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 없다는 말 자체가 모순

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

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

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롬3:10). 모든 인간

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

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

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

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

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신 예수그리스도와 새로운 인

생의 첫 출발을 하시지 않겠

습니까? 혹시 그동안 여러 가

지 사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분들도 다시 저 영원

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홈커밍

(Homecoming)하시지 않겠습

니까?

목양실에서...

기독교는 독선적인가?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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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교회 목사님은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로마서를 공부시키

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성지순례 차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

니다. 목사님, 과거 세계를 재패했던 로마제국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

는지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버디스 김 권사 

A: 로마는 현재 이탈리아로서 지중해 중앙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으며 남쪽에는 시실리아 섬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전승 혹은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트로이 함락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40년이 넘는 

기간을 로마에서 로마사를 연구한 일본인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1)를 읽어보면 보면 로마 건국의 다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로마를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문학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호

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따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안의 

풍요로운 도시인 트로이는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군

의 공격을 받아 10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방전도 드디어 종말을 맞이

하고 있었다. 이때가 기원전 13세기 무렵이다. 그런데 해변에 서있는 

거대한 목마를 발견한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그리스군이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남긴 선물로 오해하고 10년 동안 지켜온 트로이 

성안으로 목마를 끌어들이고 말았다.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한 

트로이 병사들이 깊이 잠든 밤,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한사람씩 땅에 내려왔습니다. 화염과 아비규환에 휩싸인 트로이는 그

날 밤에 함락되고 말았다. 왕족도 서민도 가차 없이 살해되고 목숨을 

건진 자는 노예가 되었다. 이 같은 참극 속에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

의 사위인 아이 네아스만이 일족을 이끌고 탈출에 성공한다. 아이네

아스 일행은 몇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불타는 트로이에서 탈출했다. 

여러 섬에서 카르타고를 거쳐 이탈리아 서해안을 북상하여 로마근처

의 해안에 이르러서야 겨우 끝난다. 이아네아스가 죽은 후에 그와 함

께 트로이에서 탈출한 아들 아스카니오스가 왕위를 물러 받았다. 그

러나 아스카니오스는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뒤 그 땅을 떠나 알바

롱가라고 이름 지은 새 도시를 건설한다. 이것이 뒷날 로마의 모체가 

된 도시였다.”

이때부터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할 때까지 많은 전설적인 왕들이 

잇따라 등장을 하지만 예로부터 로마인은 기원전 753년에 로마를 건

국한 것은 로물루스이고 그 로물루스는 트로이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

네아스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는 

산지인 알바롱가는 너무 비좁고 방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자란 테베레 강 하류에 도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로

마로 불리게 된 곳입니다. 건설자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

어졌다는 로마는 이렇게 탄생했고 본래 테베르 강 왼편의 라틴 평원에 

자리한 구릉지대에 세워진 유목과 농사에 종사하던 촌락이었습니다. 

로마는 초창기에 에스투리아인들의 지배를 받았으나 1, 2세대가 경과

한 후로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로마는 처음에

는 라티움의 지배자, 그 후로는 이탈리아 전역을 장악하는 대군주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가 그 당시 화려한 정치, 상업, 문화, 군사, 학문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에 “로마도 가야 하리니”(

롬19;21)하며 로마 선교의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 되

면 부채꼴 모양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펴져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로마는 트로이 목마에서 탈출한 아이네아스의 자손이 세워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미조리 주에서 미국 전역 공립학교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계

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조리 주에서는 지난 3월 중순에

는 무분별한 낙태를 제한시키는 법안

을 통과시킨 귀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

드렸었는데(참조링크: http://tvnext.

org/2019/03/missouri-most-restric-

tive-abortion-law/) 몇주 전에는 미

조리 주 학군들이 성경을 선택수업으로 

세계 역사나 또는 문학에 연결시켜 가

르칠 수 있게 하는 발의안이 통과되었

습니다. 이 발의안은 미조리주 공화당 

소속의 벤 베이커(Ben Baker, R -Neo-

sho) 하원의원에 의해 발제되었으며, 4

월 초에 95-52로 미주리 주 하원을 통

과하고 곧 상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공

립학교에서도 마치 크리스천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처럼,  역사시간과 문학 

시간을 통해 ‘성경이 어떻게 역사와 문

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얼마나 많은 선

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인류발전에 얼

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성경을 기초

로 한 역사적 인식과 문학배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참으로 감사한 

기회입니다.     

 
성경을 공립학교 교과목에 넣는 것

을 발제한 벤 베이커 의원은 어떤 사

람인가? 

이 법안을 발제한 베이커의원은 현

재 목사 겸 선교사이며, Neosho에 있

는 Ozark성경연구원의 교수로 역임했

었고, 지금은 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

다. 벤 베이커 의원은 이 발의안이 법

안으로 될 경우, “성경에 관한 선택과목

을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세계 역사 및 문학 수

업과정에서 성경의 지혜를 동반한 문학

에 관한 지식-world literature courses 

to include information on wisdom lit-

erature)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그 필

요성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만일 미조리 주 상원과 Mike Parson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이 발의안은 

정식 법안으로 통과될 것이며, 그와 함

께 사회학, 문학 교사들이 먼저 성경지

식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이 수업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개별 

학군들에 따라서 이 수업을 선택과목으

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마치 반기독교 성향이 가장 

짙은 주(State)로 알려진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있는 교사들이 먼저 동성애 성

교육, 트렌스젠더와 동성애 라이 스타

일을 “교육” 받아서 학생들에게 동성애 

라이프스타일과 동성애 성교육을 가르

치는 것과 같이 교사들을 훈련시켜 학

생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에 대한 과

정은 비슷합니다.     

단지 이 법안은 무분별한 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려는 악법에 준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

와 그들의 행복에 유익한 성경적 개념

과 역사적 의식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

이 큰 차이점이겠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

      

“이 성경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위

한 전제조건인 성경의 내용/인물/서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종교를 가진 교사들이나 학생

들을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으며, 어

느 교사들이든지 사전 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호하는 성경 번역본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며, 그에 따르는 학점을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학군들에게 공립학교 환경에서 

이 성경 수업을 위해 교사들에게 보다 

더 잘 가르치도록 도울 수 있는 훈련

(training)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하도

록 장려한다.  

△이 발의안은 성경에 대한 수업의 과

정이 미국 헌법 제 1조에 부합하는 지침

을 충족하는 한, 어떤 주 정부나 학군, 그

리고 지역 교육 기관도 이 가르침을 금

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지금까지 성경이 공립학교에서 선택

수업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통과된 주들은 적어도 

6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리다, 인디아나, 미조리, 노스다

코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입니다. 

그 외에도 켄터키, 미시시피 등 성경을 

공립학교에 다시 들여보내려는 기독교 

정신을 따르려는 주정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반대 진영의 격렬한 폭풍 반대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미국 1963년 이

전처럼 공립학교의 수업으로 다시 들여

보내는 것은 수십년간 뒤에서 이름 없이 

애쓰는 교수, 목사, 정치인들에게는 매

번 그들의 생명과 가정에까지  큰 위협

을 당하는 일입니다.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같은 대표적인 

반기독교 인권단체들뿐 아니라 미국전

통에서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워진 사탄교(The Satanic Temple) 

같은 단체들도 그들의 재정, 힘, 정치적 

권력까지 다 사용하여 방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학생을 비

롯한 모두가 꼭 읽고 교훈 

얻어야 할 책

  

미조리 주에서 성경수업

이 일차 통과되었다는 소

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

접 축하와 남은 과정에 대

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으

며 현 정부는 성경말씀이 다

음세대를 지켜줄 것이라는 언급을 여러 

번 한바 있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매뉴얼 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든 부분에서 유익하

고 지혜가 넘쳐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서구는 어떤 나라들보다 발전했으

며 특별히 미국은 짧은 200년 역사 속

에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 

언어, 사회, 심리학, 과학까지도 다 포

함하여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총체적 부분에서 인간들에게

는 선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며 기

초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사이며 지혜

의 책입니다. 특별히 아직 가치관이 정

립되지 않은 십대 학생들에게는 성경만

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책은 없

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를 참고

하시고 기도제목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

다.     

     sarahspring2009@gmail.com

미조리 주하원, 공립학교 성경 선택과목 발의안 통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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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 키 스

탄에 230

만의 브라

후 이 인 의 

다수가 사

는 반면, 

아 프 가 니

스탄과 파

키스탄 국경을 따라 이란 동

남부에 거주하는 브라후이족

은 15,000명 정도다. 브라후이

족은 그들의 가축 떼를 위해 

목초지와 물을 찾아 종종 국

경을 넘나들기도 한다. 일부 

부족들은 수년 동안 한 지역

에 머물러 살다 지역을 옮겨 

이사해서 살다 또 다른 곳으

로 이사하는 생활을 반복하기

도 한다.

브라후이족은 1600년대에 

권력을 잡기 위해 힌두 왕조

를 전복시켰다. 1700년대 나

시르 칸(Nasir Khan) 시대에 

그 연합체는 절정에 달했다. 

오늘날 브라후이인들은 29개 

부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8

부족이 부라후이의 진짜 핵심

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브라후이족은 그들이 브라

후이디어(Brahuidi)라고 불리

는 드라비다어(Dravidian 

lanquag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웃인 푸쉬툰인

(Pushtun), 발루치인(Baluchi)

과 구별된다. 언어학자들은 이 

브라후이족이 남부 인도의 드

라비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과 1000마일이나 떨어져 살면

서 어떻게 관련됐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삶의 모습

아프가니스탄의 브라후이

족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브라

후이족 대부분은 주로 유목생

활을 하며 그들의 가축 떼를 

위한 물, 적절한 온도, 강우, 목

초지를 따라 고지대와 저지대 

사이를 이동한다. 이들은 45

마일 이상 떨어진 우물들 사

이를 왔다갔다 하며 이동하기

도 한다.

고산지에서의 겨울은 얼음

이 얼고 춥다. 그런 계절에 부

라후이족은 평야에서 산다. 이

들은 2-3월에 새끼 양들이 태

어난 후에만 산지로 간다.

브라후이족에게는 복수의 

법 이외에는 법이 없다고 하

며, 강한 사막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나운 부족으로서의 명

성을 가지고 있다. 유년시절부

터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이들의 저항력

은 점차 커져간다.

브라후이 양치기들은 그들

의 가사 일을 협력하기 위해 "

칼크(khalks)"라고 하는 모임

을 조직했다. 각 칼크는 상주

하면서 일하는 직업적인 한명

의 양치기와 한 무리의 양떼

로 구성된다. 이 상주 양치기

(resident shepherd)는 양을 

500마리까지 담당한다. 이것

으로 인해 어른, 아이를 포함

한 남자들이 밀수확을 위한 

마을농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후이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 상주 

양치기는 남자들을 시켜서 가

축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

고 다른 브라후이들과 야영지

의 위치나 양떼들에 대한 정보

를 교환하기도 한다.

"칼크" 이용으로 인해 브라

후이족은 전문적인 양치기가 

됐다. 이들은 양들을 함께 방

목할 수 있는 최적 숫자를 알

아냈고, 양들이 숫자가 적은 

조건에서 흩어져 돌아다닐 때 

편안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의 수가 5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양치

기는 그룹을 나눠서 새로운 "

칼크"를 형성하기 위한 천막

집을 만들어 이동한다.

결혼은 가족 내에서 중매로 

이루어진다. 가끔 친척이 아닌 

경우에 사랑하는 두 사람의 

희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아

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쪽의 

사촌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남

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취

하나,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이 관습이 제한받곤 한다. 이

혼은 브라후이족에서 거의 없

다. 전형적인 가정에서는 결혼

한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산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형제들

은 장자의 통솔아래 하나의 재

산을 가지고 함께 산다.

부족(The tribe)은 브라후

이족의 정치적인 기본단위다. 

부족들은 부자승계(patrilineal 

descent)와 정치적 연합에 그

들의 기초를 두고 있다.

신앙

대부분의 브라후이족은 수

니파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

은 신앙심이 강하고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기도, 금식, 자

선,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

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라는 

고백, 메카로의 순례여행)에 

충실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한 선교단체가 이란의 

브라후이족을 목표로 사역하

고 있으나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매우 적다. 이

들에게는 중보기도와 더 많은 

복음적인 자료들, 그리고 이들

의 거친 유목민적인 생활양식

에 기꺼이 적응해 이들 사이에

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란의 브라후이(Brahui)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검은 양’ 스리랑카 테러 주동자 ‘살해’ 설교

253명의 목

숨을 앗아간 

스리랑카 연

쇄 폭탄 테러 

주동자로 알

려진 자흐란 

하심이 콜롬

보 샹그릴라 호텔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저지르

는 도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셔널타우힛

자맛(NTJ)의 지도자인 하심은 지난 23일 이슬

람국가(IS)가 스리랑카 테러를 감행한 8명의 

영상을 공개했을 때 유일하게 복면을 쓰지 않

고 가운데에 서있던 인물이다. 하심은 학창시

절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하심은 고학력자이

거나 재계 거물이었던 다른 테러범들과 달리 

빈민가정 출신인데다 퇴학을 당한 경력도 있

다. 아버지의 직업은 상인이었으나 좀도둑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네 명의 형제자매들

과 방 두 개짜리 좁디좁은 곳에서 근근이 생활

했었다.

하심은 12살부터 스리랑카 바티칼로아의 한 

신학교에 다녔고, 당시에는 공부에 열의가 있

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는 3년 동안 코란을 

외웠고, 그 뒤론 이슬람 율법을 배웠다. 그러다

가 점점 근본주의에 빠지게 됐고, 교사들은 하

심이 코란을 과도하게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

다고 우려했다.

하심을 가르쳤던 한 교사는 “그는 급진적 이

슬람을 원한다고 밝혀왔다”고 NDTV에 말했

다. 허구한 날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던 그는 결

국 몇 년 뒤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하심은 퇴학당하고 나서도 무슬림 지역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다. 그는 2006

년 이슬람 사원인 다룰 아타르에 들어가 사원 

관리 위원회에서 일했다. 하지만 거기서도 이

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보여 3년 만에 내쫓겼

다.

사원의 이맘(이슬람 성직자)은 “하심은 종교

계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했고 항상 자신을 드

러내고 싶어 했다”며 “그는 여성이 귀걸이를 

하면 안 된다는 등 과도하게 보수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슬림 사회에

서) 자유를 깨뜨린 ‘검은 양(흰색 양에서 태어

난 돌연변이)’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심은 달변가의 면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2012년 하심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직접 

소규모의 이슬람 사원을 설립했다. 이후 그의 

유창한 연설 능력을 악용, 주변 사람들의 이슬

람 극단주의를 전파시켰다고 NDTV는 설명했

다.

그의 추종자들이 이슬람 신비주의 분파인 수

피교도를 흉기로 찌른 적도 있다. 당시 일부 스

리랑카 주민들이 하심이 운영하는 사원의 위

험성을 사전에 당국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

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심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IS의 사

상을 접한 뒤로 그의 연설은 더욱 극단적인 내

용으로 채워졌다. 하심의 여동생인 마타니야는 

“인터넷상에서 IS의 관점을 접한 하심의 사상

은 점점 급진주의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하

심의 설교를 들은 한 주민은 “그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며 “그건 이슬람 사상

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이었던 지난 21

일 테러 이후 추가 범행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성당과 교회, 이슬람 사원 모두 예배를 

자제하고 미국은 스리랑카 주재 공무원 자녀

들에게 귀환을 명령했다.

영국 최초 한인 목회자 김북경 목사 별세

런던한인교회 담임

목사와 에스라성경대

학원대 초대 총장을 지

낸 김북경(사진) 목사

가 지난 27일(현지시

간) 영국에서 별세했

다. 향년 81세. 

김 목사는 영국 한인

교회로는 최초로 1978

년 설립된 런던한인교

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65세에 조기 은퇴

한 후 2003년 한국의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총

장으로 취임해 4년간 봉직했다. 중국에서 독립

운동을 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북경이란 이름

을 갖게 된 그는 중국선교에 특히 관심이 많았

다. 유족으로는 영국인 부인 신시아 사모와 딸

이 있다. 장례식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킹스

턴 런던한인교회(유병헌 목사)에서 치러진다.

바이든, 2020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미국 민주당

의 2020년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25일 대통령 선

거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성추행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쟁자들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 압도하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유튜브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출마 각오

를 밝혔다. 그는 “미국을 미국으로 만들었던 모

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만약 우리가 트

럼프에게 백악관에서 8년을 준다면 그는 영원

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성격,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꿀 것이며 나는 그것이 일어나

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나는 역사가 이 대통

령의 4년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믿는다”며 “역

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를 일탈의 순간

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 출마 선

언이 전해지자 트위터에 “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총명성을 갖기를 바란다”며 “나는 그저 

당신이 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오

랜 기간 의심스러웠던 총명함을 갖기를 바랄 

뿐”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

통령을 ‘생기 없는 조(Sleepy Joe)’라고 표현하

며 깎아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강하게 그를 경계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매

체 더힐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으면 바이든

은 42％, 트럼프는 34％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로써 민주당 경선 출

마를 선언한 19번째 후보가 됐다. 그는 경선 후

보 중 최고령자인 버니 샌더스보다 고작 한 살 

적은 76세의 고령이다. 하지만 출마를 공식 선

언하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를 차지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이번은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그는 1998년과 2008년에 각각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 2008년 경선에서는 경선 

초기 후보를 사퇴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의 러닝메이트가 됐다. 이후 2017년까지 8년

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내며 신망을 쌓

아 2016년 대선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지목됐

다. 하지만 선거등록 직전 장남 보 바이든 전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 뇌종양으로 사망하

면서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앞날이 순탄하

지는 않다. 그는 최근 당내외의 ‘미투’ 폭로로 

궁지에 몰렸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루시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이 “2014년 선거 지원을 

위해 찾아온 바이든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머

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뒤통수에 오랫동안 키

스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 

세 명의 여성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며 ‘소름끼치는 조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가 제대로 사과하는 대신 

“앞으로는 개인 공간을 존중하겠다”는 해명만 

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5년 만에 등장한 IS 수장 “기독교에 복수할 것”

종적을 감췄

던 이슬람 극

단주의 무장단

체 이슬람국가

(IS)의 수장 아

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47)

가 5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알바그다

디는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가 IS의 소행이라

고 주장하면서 유럽 등지에서 기독교도를 겨

냥한 테러를 계속 일으키겠다고 예고했다. 그

는 특히 “‘심판의 날’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IS 선전매체 알푸르칸은 29일(현지시간) 알

바그다디로 추정되는 남성이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18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알바그다디

가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건 2014년 7월 이라

크 모술 알누리 대사원 설교 장면을 공개한 이

후 처음이다. 영상의 구체적인 촬영 시점이나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지난 21일 

발생한 스리랑카 테러를 자신이 나오는 영상

이 끝난 뒤 육성으로만 잠깐 언급한 점으로 보

아 촬영은 수주 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전과 달리 희끗희끗한 턱수염을 기른 알

바그다디는 이슬람교 예복과 베이지색 조끼를 

입고 양반다리를 한 채 발언을 했다. 그는 “바

구즈 전투가 끝났다”며 “그것은 무슬림 사회를 

향한 기독교인들의 잔혹성을 보여줬다”고 말

했다. 미군과 시리아민주군(SDF) 등은 지난달 

말 IS의 최후 거점인 시리아 동부 바구즈를 공

격해 탈환한 바 있다.

알바그다디는 IS가 스리랑카 테러의 배후라

고도 주장했다. 그는 영상에서 “스리랑카에 있

는 형제들이 부활절에 십자군(기독교인)의 거

처들을 파괴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테러 용의자 중 1명이 5년 전 

IS에서 최소 3개월간 훈련받았던 것으로 파악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이어 그는 “(테러로) 숨지거나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위한 복수를 할 것”이라며 “서아프리

카 무장세력은 프랑스와 그들의 동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IS가 스리랑카 

연쇄 폭탄 공격에 이어 유럽 국가에 대한 테러

를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미군 주도 연합군이 바구

즈를 탈환한 뒤 IS가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공

언했지만, 알바그다디가 재등장하면서 극단주

의 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는 당분간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알바그다디의 영

상은 IS가 여전히 건재하며 국제적 네트워크

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공격을 이어갈 능력이 있

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콜린 클라크 

미 수판센터 선임연구원은 “알바그다디의 갑

작스러운 등장은 IS 추종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다른 극단주의 세력에게 자극을 줄 것”

이라고 내다봤다.

1971년 이라크 사미라에서 태어난 알바그다

디는 대학 시절 이슬람학을 전공한 뒤 ‘코란학

(koranic studies)’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강경 이슬람주의에 빠져들었다. 알바그다디는 

IS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한 이후인 

2014년 자신을 ‘모든 무슬림의 통치자’라고 선

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추종자들에게 55분가

량의 육성 메시지를 통해 시리아 등지에서 IS

의 패배에도 굴하지 말고 계속 싸울 것을 촉구

하기도 했다.

탈북민 7명 中공안에 체포, 북송 위기

9세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7명이 중국 공

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

에 처했다.

북한정의연

대(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

해 “탈북해 중국 선양 외곽에서 도피 중이던 

최양(9)과 최양의 삼촌 강모(32)씨가 지난주말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압

록강을 넘어 탈북했고 은신처에서 이동을 대

기 중이었다. 체포 당시 다른 5명의 탈북민들

도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살고 있는 최양의 어머니는 딸과 오

빠의 소식을 접하고 28일 저녁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긴급 개입

을 요청했다.

교회에 출석하는 최양의 어머니는 지인 목

회자와 성도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에서 “

지금 외교부에 알려 딸을 포함한 탈북민들이 

북송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간절히 기

도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며 기

도와 관심을 부탁했다.

또 이날 오전 한국외교부를 방문해 “대한민

국 정부가 탈북동포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대우해 달라”며 거듭 보호 요청을 했

다.

북한정의연대를 비롯한 국내외 북한인권단

체들은 국제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

민으로 인정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나

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공안에 체포된 최양과 탈북민에 

대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심각히 우려하

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이달 

초 베트남에서 체포된 3명의 탈북민들을 주베

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이 수수방관하고 외면하

는 바람에 중국으로 강제송환돼 북송위기에 

처해진 실례가 있다”며 “그러한 외교적 무능의 

인상이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

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

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양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야한다.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수 있도

록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탈북민 관

련 상세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안전과 주재국

과의 관계를 감안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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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은 1884년경에 충북 충주에

서 태어났다. 그는 1904년 7월 8일에 

20세의 단신으로 몽골리아 선편으로 

하와이에 도착했다. 2년 후 남가주 레

드랜즈 공립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의 이름이 알려진다. 북가주 새크라멘

토(삭도), 남가주 리버사이드(하변)을 

거쳐 1908년 10월에는 남가주 클레

어몬트의 한인 학생양성소에 입학하

고 지역 공립학교 6반(6학년)에 입학

했다. 4개월 후인 1909년 2월에 하변

으로 이주한 그는 레드랜즈와 로스앤

젤레스(나성)와 중가주 롬폭을 거쳐 

1910년 6월에 공업을 공부하기 위하

여 다시 나성으로 이주했다. 

그는 철새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 

노동하면서도 공부와 기부에 힘썼다. 

신한민보가 임시 휴간하자 5달러를 

기부했고, 신한민보 식자기계 구매를 

위하여 50달러의 거금을 기부했다. 

엎랜드 병원에 입원한 길 원의 병원

비를 위하여 55달러를 기부하였는데 

신한민보는 ‘의리로 재물을 던짐이 

가히 동포사회에 바람을 끼칠 만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1915년 이옥형은 삭도로 이주하고, 

이듬해 2월 국민회 북가주 삭도 지방

회가 그를 구제원으로 임명한 것은 

이상할 리 없다. 그해 8월에 신한민보

를 위하여 50달러를 기부하는 등 동

포 사랑과 나라 사랑을 잊지 않았다. 

이옥형이 1916년 4월 13일에 기고한 

아래의 “경쟁 시대의 한인의 실업”에

서 위험한 풍요를 넘어 넉넉한 생존

에서 그의 기부를 통한 민족 사랑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나라마다 그 민족을 위하고 사람

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평안한 복락

을 구할 새 각기 진화의 속력을 다하

여 화불 같은 눈을 두르며 철장 같은 

팔을 휘둘러 서로 앞서 나아가며 먹

을 것을 다투나니 이것이 이른바 생

존경쟁이라. 우리가 다행히 이 시대

에 생존하였은즉 남과 같이 경쟁하여

야 남과 같이 생존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향하여 먼저 경쟁 수

단을 시험하는 것이 급무라 할까?

나라가 부하고 백성이 평안한 복락

은 반드시 실업으로 좇아 생기나니 

우리가 이때를 당하여 생존문제를 순

서대로 해결하고자 할진 데 실업을 

먼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노라. 

그러나 한 가지 큰 의문이 여기 있으

니 우리가 능히 실업을 잡고 오늘날 

새로운 무대에 나가서 남과 한가지로 

경쟁할 만한 지혜와 식견과 도량과 

능력과 재력이 있는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이상 몇 가지를 갖출 것 같으

면 벌써 남과 같이 경쟁하는 마당에 

뛰어나와 저 우등지 위에 처한 자의 

어깨를 치며 달음질을 시험할지라. 무

슨 연고로 팔짱을 꽂고 벽 위에 앉아 

남의 사업만 구경할 까닭이 있으리오. 

그런즉 한번 승전하기를 헤아린 연후

에 동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장수가 

아니라. 백번 싸워 백번 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견디며 

험한 것을 무릎 쓰고 담력을 내어 적

병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참으로 

용맹스러운 장수이니 그런고로 용맹

한 자가 아니면 감히 경쟁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겁내고 스스로 퇴축한 즉 이 시대에 

남과 같이 생존하기를 바라지 못하리

라 하노라.

그러나 실업은 헛된 언론과 헛된 

사상으로 경영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 실지에 나아가 견습하

며 경험하며 연구하여 남이 미처 깨

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발명할 

재능이 있고 난 뒤에야 가히 이익을 

도모할지니 20세기의 경쟁 실업이 그 

어찌 쉬운 일이라 하리오.

경쟁의 본의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

고 특출하여 남의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로 삼는 것이라. 그러나 금일에 

경험하여 보건대 저 전쟁에 수단이 

숙련한 자들은 그 행동이 자못 괴상

하여 저희가 남보다 잘하고자 할 뿐 

아니라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하여 

사업을 실패시키고자 하는 악마의 수

단이 심히 간사하며 공리가 능히 이

를 금지할 수 없는지라. 이러한 경우

를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남과 같이 

경쟁할만한 정도에 있을지라도 필경 

실패를 면할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국권이 없으므로 인하여 모든 세력이 

따라 없어져 어디를 가든지 용납함을 

얻기도 어렵고 설혹 사업에 착수할지

라도 악마의 저의를 피할 수도 없는

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시대의 위험한 풍요를 면하고 넉

넉히 생존함을 얻을까? 사람마다 다 

각기 한번 연구하지 아니치 못할 하

나의 큰 문제라 하노라.”

이옥형은 1916년 10월 3일 오후 8

시 30분 상항 예배당에서 이대위 목

사의 주례로 차이나 선편으로 상항에 

입항한 서영애와 결혼한 후 남녀 동

포 50여 명을 상해루에 초대했다. 그

는 삭도에서 이전에 하던 이발소 사

업을 계속했고, 이듬해에는 제3가 길(

스트리트) 1020번지에서 사업을 확

장하여 이발소 외에 목욕탕과 세탁소

를 운영했다.

삭도 한인교회 전도사

1928년 9월 3일 상항 부쉬 스트릿 

916번지 남감리교회 예배당에서 감

독 샘 헤이 박사의 사회로 열린 미국 

남감리교 연회에서 이옥형은 삭도 한

인교회 전도인으로 임명되었다. 오클

랜드와 삭도의 순회 목사인 임정구가 

방문하지 않을 때는 이옥형이 예배를 

인도하였고, 심방 등 목회를 담당했

다. 

그는 한국 수재 구제금, 이대위 목

사 유족 구휼금, 삼일절 행사, 국어학

교 운영, 전명운 부인 장비 등에 교회

를 대표했다. 그가 전도인으로 임명되

기 4개월 전에 예배당이 P거리(스트

리트)에서 제6거리(스트리트) 1815번

지로 옮겼다. 그는 후자의 예배당에

서 교회를 섬기게 된다.

그해 삭도 성탄절 행사에서 이옥형

이 사회를 보았는데 전도인이 아니라 

권사로 소개된다. 찬송가 제7장을 합

송하고, 박중만이 기도한 후 사회자

가 성경낭독을 하였고, 이정두가 바이

올린 독주를 했으며, 유년부 학생들

이 찬송가를 합창했고, 김지식이 개회

사를 담당했다. 학생 일동이 찬송가

를 합창한 후 정몽룡의 연설이 있었

다. 학생들이 성경 요절을 암송하고 

구주 성탄 역사를 소개한 후 찬송가

로 합창했고, 박중만과 이정두가 감사

담을 나누었다. 이정두가 독창한 후 

김복난이 스페인 노래로 독창하였고, 

찬송 3장을 부름으로 성탄절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그리고 시상이 있

고 난 뒤 산타클로

스가 등장하여 선

물을 나누어 주었

다.

1929년 9월 17

일 오전 9시에 버

클리 웹윗 남감리

교회당 응접실에

서 샘 해이 감독의 

주관으로 연회가 

열렸다. 이날 이옥

형은 삭도 한인교

회 전도사로 연임되었다. 성탄절 행사

에서 감상담 순서를 맡아 정몽룡과 

허 은과 더불어 이옥형이 감사 말씀

을 나누었다. 한 달 전 그의 아들 이야

곱이 외국 아이들과 놀다가 포르투갈 

아이가 쏜 사냥총에 맞았으나 대낭을 

조금 스쳤을 뿐 생명에 위험이 없었

다는데 이를 두고 감사했을 것이다. 

새해에 들어서서 이옥형은 상항 한인

교회 새 예배당 건축 예배와 삼일절 

기념식 등의 행사에 교회를 대표했

다. 

1929년에는 오클랜드와 삭도를 합

쳐서 출석 교인이 62명이었다. 이 62

명 중에는 성탄절 행사에 참여했던 

김복난, 김지식, 박중만, 이정두, 정몽

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

1930년 이후 그는 전도사역에 동참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옥형의 큰 기부는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하면서도 계속되었다. 임정구 목

사 모친 장례에서 비석 세우는 비용

과 상항 교회가 돌보는 고아원에 터

키 한 마리를 보냈고, 신한민보사의 

영문 주자 매입을 위하여 50달러를 

기부했다. 

이 외에도 한국학교, 김성수의 장례 

행렬 참가 특연금, 재만 동포 구제비, 

내지 수재 동정금, 중국 항일전쟁 동

정금, 임시정부 후원금, 국민부담금, 

총회관 건축의연금, 삼일절 성금, 박

양래 장의금, 삼일절 기념금, 의무금, 

50달러의 특별위연, 내지 한재 의연, 

신한민보 식자기계 의연, 광복군 후

원금, 나성 한인 양로원 기금, 국어학

교 의연금, 독립금, 상항 승전 행렬 참

가비와 의무금, 원정 사관 후원비에 

동참했다. 

1934년 이전부터 이옥형은 서양 식

당을 경영하였는데 밤낮 개업하고 매

일 수백 명의 식객이 출입하였다. 그

는 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남기지 않

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조금씩 나

누기로 생각하고 사업을 하였는데 그

가 ‘밥 먹을 시간과 잠잘 시간도 넉넉

지 못하고 명절날도 없으나 돈은 그

렇게 남질 않는다’고 했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자기의 식당에 동

포 4, 5인을 고용하였고 더욱 고마운 

것은 가출옥한 한두수에게 일자리를 

주었음에 있다. 

군사 운동을 통한 독립

국민회 삭도 지방회 회장을 역임하

고 1943년에 국민회 제7차 대표대회

에서 한인 정치단체의 통일을 꾀했던 

중앙집행위원 15인 가운데 한 명이었

던 이옥형은 1947년에 국민회 중앙집

행위원장에 선임되었고, 1950년까지 

김 호와 송헌주, 한시대 그리고 김용

성 등과 함께 북미지역 국민회를 이

끌었다. 1944년 1월 27일에 기고한 

아래의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서 그

의 군사 운동을 통한 독립을 보게 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선의 참사람

이 되자! 그리고 살길을 찾자! 또 산 

사람이 되자! 인격으로 사상으로 꾸

준하고 튼튼한 개성의 사람이 되자! 

주의에 철저하고 직무에 충실하자! 

내 재주보다도 내 이름보다도 내 이

익보다도 일보를 진하여(나아가) 직

무에 충실한 개성이 되자! 내가 스스

로 서고, 내가 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고집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주

장이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나 혼자만 따

로 서려고 고집해서는 오히려 될 수 

없다. 한 덩어리면 살고 각립하면 죽

는다. 동포여! 같이 조선 국가를 건설

하자! 이 대사업을 성취하는데 금일 

우리의 당면한 급무는 군사 운동이다. 

군사 운동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2. 이옥형(1884-?)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20세 도미 후 이곳저곳서 노동하면서도 공부와 기부에 힘써

삭도한인교회 전도인으로 2년 재직, 군사운동으로 독립 주장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신한민보

192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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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바라시는 참된 리더

최근 매스컴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 받

은 리더는 ‘베트남의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일 것이다. 그는 인생 후반기

에 낯선 타향에서 기적 같은 놀라운 성과

를 이뤄냈다. 그가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과정과 방법에 주목하게 

된다. 박감독은 현지문화와 현지인들을 

진심으로 존중했다. 어린 선수의 발을 마

사지해주고 자기 비행기 좌석을 부상선

수에게 양보하고, 우승 상금도 어려운 베

트남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기부했다. 쏟

아지는 미담들은 단지 탁월한 능력보다 

선수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감독임을 보

여준다. 그는 섬김의 지도력,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통해 자신감 없는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로서 자신감을 

갖기 원하는가? 그 해답은 사람들이 당

신의 리더십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의 필수요소는 솔선수범과 

모범정신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

고 따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가져야 한다. 조직과 공동체의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쟁터

에서 병사들은 자신이 먼저 앞장서지 않

는 지휘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 기업

의 조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전문

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다소 부족할지라

도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 예수께서 진실

로 바라시는 참된 리더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남과 자신을 비

교 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임을 잊

지 말자.

리더에게 필요한 준비와 노력

경영이 “다른 사람을 통해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라면,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

치고 타인을 이끄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탁월한 리더는 어떤 역량이나 태도를 가

져야 하는가? 그리고 리더십의 핵심 요

소는 무엇인가? 리더십을 가장 잘 표현

하는 말은 ‘솔선수범’이다. 이 원리는 성

경에도 많이 나타난다.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

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는 하나님

의 명령은 우리 자신의 지, 정, 의를 통한 

성화 노력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다. 솔선

수범이 리더에게 필요한 행동양식이라

면, 리더에게는 이와 함께 무슨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가? 

①첫째는 비전이다. 리더는 미래에 대

한 명확한 비전을 설계해서 자신의 목표

로 삼고 또 구성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영적리더의 삶에서는 앞으로 도래할 하

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둘째는 지혜이다. 리더에게는 창의

성과 경영지식, 그리고 관련 전문지식들

이 요구된다. 아울러 리더에게는 직관력

도 필요하다. 

③셋째는 동기부여이다.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

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리더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사

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

쳐야 한다. 

④넷째는 용기이다. 탁월한 리더는 높

은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면서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헤쳐 나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영적리더는 현실

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라”는 말씀을 실

천해야 할 때가 있다. 

⑤다섯째는 네트워크이다. 리더는 다

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

식을 습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영적리더는 교제와 나눔을 통해 신앙

을 발전시키고 굳건히 해야 한다.  

⑥여섯째는 자기이해이다. 리더는 자

신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스스로를 분석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과 열린 마음가짐

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영적리더의 신

앙의 출발점이고 감사의 원천이다. 

⑦일곱째는 신실성이다. 신실한 사람

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신실함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기반이 된다. 영적리더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주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

는 과정에서 신실함과 신뢰감을 쌓아가

게 된다.

솔선수범의 원칙

 

①행동양식과 원칙을 모델로서 준수하

라. 기업이나 교회나 모든 조직과 공동체

에는 기본적인 체제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양식들이 있다. 이것을 문서로 

만들면 규정이나 행동규범이 된다. 리더

는 전통이나 규칙, 매뉴얼, 작업방식, 윤

리규정 등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솔

선수범하여 모범적으로 그것들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리더는 조직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기본 행동양식과 원칙을 철저

히 준수하여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힘든 일을 먼저 하라. 힘든 일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

나 한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누가 하는가 지켜보고 있다. 리더는 

문제가 생기면, 뒤에 서서 사람들을 내모

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함으

로써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지금 

내 주변에 힘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

각해보고 리더가 앞장 설 일이다.

③의욕과 열정을 보여라. 조직의 미래

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 요구되는 행동모

범 중 하나는 의욕과 열정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다. 조직과 공동체에서의 성과

는 능력보다는 태도와 동기부여의 영향

을 크게 받는다. 리더의 의욕과 열정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동기에 큰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의 역할 중 가

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자이저(energizer)

이다. 의욕과 열정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이다. 

④자기혁신을 통한 바람직한 행동양식

을 보여줘라. 리더십과 행동은 시대에 따

라 요구되는 변화의 흐름이 있다. 그러므

로 리더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여야 한

다. 조직과 공동체의 환경, 고객과 구성

원들의 환경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스스

로 혁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써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행동모범을 보

이는 리더십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얼굴

과 얼굴을 맞대는 방식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솔선수범의 원칙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격의 없는 소통의 풍토를 만들어 가는 탁

월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솔선수범’은 성경원리...행동양식과 원칙 준수, 힘든 일 먼저

리더는 비전, 지혜, 동기부여, 용기, 자기이해, 신실성 갖춰야

리더십 코멘터리 (87)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라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글로벌 인

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

으로 1986

년 세인트

루이스 인근 

윈츠빌에 설

립된 미드웨

스트대학교(Midwest Univer-

sity, Dr. James Song, Founder/

President)는 5월 20부터 23일

까지 개교 33주년을 맞아 여름 

세미나, 글로벌 리더십 포럼, 학

위수여식, IEA 목사 안수식을 

본교 대강당에서 진행 할 예정

이다.

미드웨스트대학교는 경영대

학(원), 국제항공대학, 교육대

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대학(

원), 리더십대학원 등 다양한 전

공 학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으며,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

생에게는 SEVIS 1-20를 발행하

고,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

고 세계 어디서든지 영어 혹은 

한국어로 소집특강 및 온라인으

로 학점취득이 가능하며, 학점

과 학위는 세계 어디든지 인정

받는 미국 정규종합 대학교다.

특별히 미드웨스트항공대

학은 국제항공보안안전협회

(ISASI) 회원 항공대학이며 항

공안전, 보안 교육 회원기관으

로 한국의 정부산하 헬기조종

사, 항공정비사 연수 등 다양한 

안전, 보안에 관련한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드웨스트대학교는 미

국연방정부국무성(USDS)으로

부터 J-1비자를 허가받아 교환

교수, 연구원, 미국 기관, 회사에 

유료 혹은 무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

며 전문연구원비자, 인턴비자를 

위한 DS-2019를 직접 발행하

며, 정부 각 부처의 4-5급 공무

원들이 1-2년 연구프로젝트 가

지고 미국의 주정부 기관, 주 의

회, 카운티, 시청 등 공공 기관

과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미국 비자는 물론 

인턴십 호스트 기업, 공공기관 

등 유, 무료 인턴십(6-12개월)

을 연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부설 국제연구

센터(IRC) 국제비즈니스창업센

터(MIRI)를 통해 미주리 주정

부, 시청과 함께 창업에 대한 모

든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www.midwest.edu를 방문하

거나 전화 (636)327-4645, 이

메일: usa@midwest.edu로 문

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남미아태아대학원(원장 강성

철) 부설 아마존 Coari성경대

학교(학장 지덕진)는 지난 4월 

26일 6년 만에 10명의 졸업생

을 배출해 아마존 강변 지도자

를 세웠다

동 교는 2012년 시작해 첫 열

매를 맺었는데, 4박5일 집중교

육을 통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을 가르치고 예수의 제자로 훈

련, 양육, 성장, 성숙에 이르도록 

리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행하

고 있다.

<기사제공:남미아태아대학원>

미드웨스트대학교 개교 33주년 기념

6년 만에 첫 결실, 10명 배출

글로벌 리더십포럼 및 학위수여식

남미아태아대학원 아마존 Coari성경대학교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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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쉐어(대표 권태일 목

사) 창립 15주년 및 월드쉐어

USA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가 25일 오후 5시 아로마윌셔

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안신기 목사(남가주교협총

무) 사회로 시작된 감사와 축

하시간은 레위남성찬양단이 

축하 찬양했으며 이정숙 목사(

월드쉐어 이사)가 대회사를, 송

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

부 대표회장)가 축사했다. 

이어 권태일 목사의 축하메

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된 뒤 샘

신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가 ‘내가 본 월드

쉐어와 권태일 목사’라는 주제

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구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양경선 목사(다민족기

도대회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

된 1부 예배는 헬렌김 목사가 

기도했으며 쟌강 목사(남가주

새언약교회)의 성경봉독, 남가

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있었

으며 곽건섭 목사(예은장로교

회)가 ‘축복의 강’(행17:1-9)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박용

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예

성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정숙 목사(월드쉐어 이사)

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

리에 있을 수 없다”며 “월드쉐

어 창립 15주년 맞이해서 여기

모인 마음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그리고 구원하는 마음

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아이티의 ‘임마누엘라’

는 생후 6개월의 아동으로 선

천성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 

아이티 김영숙 지부장이 특수 

분유를 먹이며 돕고 있지만 여

전히 위급한 상황”이라며 “1만

불이 있으면 아이와 아이의 가

정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한 아이가 소

망을 얻어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국경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월드쉐어는 가

난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

들에게 민족, 인종, 종교를 초

월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 

월드쉐어는 현재 전세계 26

개국에 고아들을 위한 그룹 홈

과 1대1결연, 지역개발사업, 의

료보건사업, 식수위생사업, 교

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

는 한국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은 NGO단체다.
<박준호 기자>

CBSAmericaTV(Ch 18.7, 사

장 김광수)는 27일 오후 5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

근목사)에서 개국 감사예배와 

축하공연을 갖고 세상과 소통

하는 기독교 방송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3부로 나뉘어 

개국감사예배, 개국 기념식, 개

국 축하행사로 진행됐다.

김영균 장로의 사회로 시작

된 예배는 LA복음연합교회(김

호용 목사) 찬양팀의 찬양과 

샘신 목사(오직예수선교교회) 

기도, 주재임 목사(살롬기도원 

원장) 성경봉독과 박성근 목사

의 설교가 있었다. 

박 목사는 “큰 나무의 비전”(

마13:31-32)의 제목으로 “하

나님의 비전을 먼저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매체가 되고 큰 

나무가 돼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방송이 

되기 바란다. 큰 나무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야 하고 

바른 영양소가 있어야 하므로 

교회와 성도가 동역하며 지원

할 때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바

른 역할을 해야 한다. 바른 방

송역할은 복음을 선포하고 절

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

다.

이어 정경주 목사의 봉헌송

에 맞춰 헌물을 드린 뒤 박일

영 목사(나성한인연합장로교

회)의 축도로 마친 뒤 개국기

념식을 가졌다.

CBSAmericaTV 개국을 축

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CBS 

한용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적같이 이곳에 방송을 세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방송이 

급변해 존립이 어려운 이 시대

에 오픈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이 기

뻐하시는 방송,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적극 후

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광수 사장은 “예수님

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우

리의 숙제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해야한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

의 도구인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약

속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

다. 

이날 축사는 송정명 목사와 

이상명 총장이 전했으며 영상

과 지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축하의 뜻을 전했다.

3부 행사로 이어진 개국 축

하행사는 최인혁, 송정미 찬양

사역자의 찬양으로 진한 감동

을 선사했으며 특별출연한 안

재우 복화술사의 복화술 간증

은 웃음과 감동, 방송국을 향한 

축하메시지를 함께 안겨줘 박

수갈채를 받았다.

2 4 시 간  공 중 파 방 송 

CBSAmericaTV는 채널18.7을 

통해 한국의 CBS TV 프로그램

과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설교, 자체제작 프로그램 등을 

남가주 지역에 송출하고 있다.

한편 개국행사에 앞서 26일 

오후 7시 새생명비전교회(강

준민 목사)에서 최인혁 전도사, 

송정미 사모, 복화술연구소 안

재우 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CCM 콘서트를 가졌다. 
<이성자 기자>

OC장로협의회(회장 김태수 

장로)  주최 대한민국,  북한동

족,  미국과  OC동포들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하나교회(박종

기 목사)에서 4월 28일 오후 5

시 열렸다. 

김종만 장로 찬양인도와 김

태수 장로 개회기도로 열린 구

국기도회는 손인식 목사가 ‘빛

을 발하라’(사60:1-3)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으며 탈북민 김

영순 대표가  ‘저주의 땅이 된 

북한’, ‘요덕수용소의 비명’, ‘나

를 살려내신 하나님’, ‘북한동

족에게 자유를’이라는 주제

로 4차례 간증했다. 

그리고 박정희 목사(OC여성

목사회 이사장)가 ‘조국을 위

한 기도’, 김도영 장로(시민권

자협회장)이 ‘미국을 위한 기

도’,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

장)가 ‘교회들을 위한 기도’, 엄

재선 장로(OC장로협의회 전회

장)가 ‘OC동포들을 위한 기도’

를 했다. 

이날 기도회는 이호우 목사

(OC교협 직전회장) 축도로 마

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쉐어 창립15주년과 월드쉐어USA 사무실 이전감사예배에서 이정숙 이사가 대회사를 하고있다

CBS America TV 개국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을 마치고 기념촬영

OC장로협 주최 구국기도회에서 손인식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기...

하나님 주신 선교도구 방송 통해 복음전파

대한민국, 북한동족, 미국과 OC동포 위해
월드쉐어USA 창립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감사예배

CBSAmericaTV　개국감사예배 및 축하공연

OC장로협 주최 구국기도회, 설교 손인식 목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

진 박사)는 4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스프링 페스티벌을 개

최했다. 

오렌지카운티와  LA에 캠퍼

스를 운영하고 있는 본교는 오

렌지카운티 캠퍼스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공개강의를 진행했으며, LA 캠

퍼스에서는 4월 23일 오후 6시

부터 10시  30분까지 축제 장

터,  워십 콘서트,  공개 강의

를,  그리고  25일  오후  7시부

터 10시 30분까지는 워십 콘서

트와 공개 강의를 열었다. 

25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 

워십콘서트는 박종술 목사(순

무브먼트)와 찬양팀이 나섰

다. 박종술 목사는 “은혜에 대

한 정의는 자격이 없는데 사랑

을 받는 것”이라며 “많은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창조주는 나

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쓴잔

을 대신 감당하신 변함없으시

며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주

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은혜로

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을 

불렀다. 이어 열린 공개강의는 

송인서 교수가 ‘칼빈의 제네바 

개혁과 이민사회’, 박숙경 교수

가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송

경화 교수가  ‘내면 가족체

계–IFS 상담’, 그리고 송운철 

교수가 ‘로마서’강의를 했다. 

한편 23일에는 학과별 축제

장터,   워십콘서트(남미워

십 LAMP 박지범 목사), 공개

강의에는 구약개론(포로후기

문학들,  조내연 교수),  성경교

수법(소그룹과 성경교수법, 남

종성 교수), 소그룹과 제자훈련

(소그룹의 단계와 전략, 강일준 

교수), 찬양과 경배(다윗의 열

쇠, 정종원 교수)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OC  캠퍼스에서

는 22일 ‘결혼과 가정 상담’이

란 주제로 송경화 교수를 강사

로 공개강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스프링페스티벌 마지막날 찬양콘서트

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축제장터, 워십콘서트, 공개강의 진행
월드미션대학교 스프링 페스티벌 성료

오늘도 고통가운데서 질병

과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과 

비즈니스의 실패로 인한 절망

감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과 불의의 사고로 삶의 소중

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필자는 그런 상

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앞에서 안

타까움을 종종 쏟아내곤 한

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능치 못

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

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

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들에

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정

말 난감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풀

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19:10). 여기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대상은 영혼이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대상이 영

혼이라는 사실에 깊이 주의를 

기울여 보라. 예수님이 이 땅

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

표도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다.

여기서 ‘육신의 몸’과 ‘영혼’

을 비교해 보겠다. 육신의 몸

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는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

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비즈니스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만약 이런 

물질세계의 필요를 원천적으

로 부인한다면 복음에 대한 

잘못된 편견임에 틀림없을 것

이다. 복음은 분명히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라고 성경은 요청한다.

그런데 육신의 몸이 이 세

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간구하

면 항상 언제나 주어지는 것

이 아니다. 예를 들어 몸의 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

병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비즈니스가 어려운 사

람들이 비즈니스 회복을 위하

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즈니

스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직

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비즈니스가 회복이 되면 하나

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

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 반

면에 기도했는데 질병이 떠나

가지 않고 기도했는데 비즈니

스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

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많

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전

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으려고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

심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 보자. 예수님은 사람들

의 건강과 비즈니스와 직장 

등 현실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공급해 주기

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그런 

필요에 대한 공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궁극적

인 목표가 아니라는 데 주목

을 하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는 당신의 영혼이다. 육

신의 몸과 현실생활의 어려움

으로 고통 하는 사람들을 보

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

시 치유해주실 것입니다. 하

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가 종종 있다. 그런데 필자가 

그렇게 말해주었던 사람들 가

운데는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과 

비즈니스가 회복이 되지 않아

서 파산선고를 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

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을 공급하신다. 그런데 그것

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

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

드시 베푸시는 회복이 있다. 

영혼의 회복이다. 육신의 몸

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회복

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영혼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물질세계의 필요

가 공급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라. 동시에 물질

세계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라. 왜냐하면 육

신의 몸과 삶이 겪는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

을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게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

리키는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

의 영혼이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물질세계의 필

요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

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

며 살라.

목회서신 

“육신의 몸과 영혼”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는 CCM듀오 사랑이야기

(김현중, 김재중 선교사) 콘서트를 4월 24일 오후 7시30분에 

열었다. 이날 콘서트에서 사랑이야기는 ‘그대를 향한’, ‘주님

의 숲’ 등 주옥같은 찬양곡을 선사했으며 ‘그 사랑’, ‘사랑합

니다 나의 예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등을 함께 불렀다. 사

랑이야기는 오는 2020년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대한

기독교성결교회 소속 순회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LA온누리교회 사랑이야기 콘서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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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제 13회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제 13회 미동부 5개주(뉴욕, 뉴저지, 필라, 메릴랜드, 버

지니아) 목사회 체육대회가 5월 13일(월) 메릴랜드 소재 

Western Regional Park(Field 4, 5)에서 열린다. 종목은 축

구, 배구, 족구, 릴레이이며 뉴욕목사회는 종목별 선수지원

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당일 오전 4시 50분 

플러싱 156가 H-마트 파킹랏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문의: (917)992-5200 박시훈 목사, (646)771-5947 이

창남 목사 

이민자보호교회 제 3회 심포지엄
이민자보호교회 제 3회 심포지엄이 5월 9일(목)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

의 주제는 “복지교회와 정부보조수혜자”로 뉴욕, 뉴저지, 코

네티컷 교협이 협력한다.

▲문의:  718-279-1414

씨존 스마트폰 강좌
씨존(C-Zone) 스마트폰 강좌(86기)가 5월 4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열린다. 강의내용은 △

구글맵으로 여행일정 짜기(실시간 우버체크, 대중교통, 동

선짜기, 식당, 호텔찾기 등) △우버활용법 △페이팔 활용법 

△유튜브 활용법 등. 삼성 갤럭시폰 또는 LG폰 등 안드로아

이폰 위주로 강의한다. 준비물은 셀카봉(아마존에서 구입하

거나, 당일 25달러에 구매가능),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2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후원한다. 강의 장소는 163-07 

Depot Rd. #B-1 Flushing, NY 11358. 한편 스마트폰 구입

한지 3개월 미만의 초보반이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등

의 고급반과 아이폰 반 등은 예약 후 개별 지도한다. 

▲문의: (718)414-4848, 353-2537 

D3 전도중심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
D3 전도중심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가 5월 6일(월)과 7

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열린다. 또 7일(화)부터 121일(주일)까지 사흘간 

D3 양육부흥회가 열린다. 강사는 안창천 목사. 목회자 세미

나 참가비는 30달러이며 양육부흥회는 교재비가 15달러다.

▲문의: (516)387-9940  

사역자 청빙
롱아일랜드에 있는 사랑의동산교회(강신용 목사)가 주님

을 함께 섬기며 사역을 준비할 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찾는다. 목회자로 소명 받은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하면 된

다. 간단한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면 

된다. The Garden of Love Church, 8 Duffy Ave., Hicks-

ville, NY. 11801 

▲이메일: aerimkang@hotmail.com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부활

절 연합찬양축제가 지난 28일 

저녁 5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

회에서 열렸다. 부활절인 21일 

개최하려 했으나 효신장로교회 

사정상 한 주 미뤄졌다.

이번 찬양제는 장기투병 중

인 목회자 후원을 위한 행사로 

유태웅 목사가 준비위원장으로 

섬겼다.

회장 박태규 목사는 “성도에

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인 부활”

을 강조하며 “이번 찬양제가 은

퇴 후 투병으로 쓸쓸한 노후를 

지내고 있는 선배 목회자들을 

돕게 된다”고 밝히고 “찬양팀

과 참석자들이 함께 어울려 찬

양하는 축제가 되기 바란다”며 

개회를 선포했다.

찬양축제는 이준성 목사의 

기도 후 ‘부활의 소망’ 영상 상

영후 교회연합 찬양팀의 찬양,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와 

KCBN이사장 윤세웅 목사의 축

하 영상메시지가 있었다.

이어 뉴욕기독교리틀키즈 콰

이어, 예담어린이국악선교단, 

뉴욕장로성가단 에이노스중창

단, 아이소리모아 어린이합창

단, 솔로4색 악기연주찬양 제시

유 교수의 연주가 있었다.

또 양승호 뉴욕교협증경회장

과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

회장 전희수 목사의 축하 영상

메시지 후 뉴욕기독저널 선교

합창단이 찬양했다.

장기투병중인 목회자들을 위

한 기도 김여호수아 목사, 헌금

기도 권금주 목사, 헌금특송 이

광선 집사, 부활의 생명(영상), 

손사랑 수화찬양, 교회연합찬

양팀의 파이널 축제, 축도 김영

환 목사, 광고 박시훈 목사 순서

로 진행됐다.   

2차 준비기도회
 

한편 이번 찬양제를 위한 2차 

준비기도회가 23일 오전 새가

나안교회(이병홍 목사, 최요셉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 및 기도회는 인도 박드

보라 목사, 경배와 찬양 김정길 

목사, 기도 박준열 목사, 성경봉

독 김정숙 목사, 말씀 김상태 목

사, 합심기도, 준비상황보고 유

태웅 목사(준비기획위원장), 광

고 박시훈 목사, 축도 허걸 목사

의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기도 

순서에서 김주동 목사는 미국

과 한국을 위해, 지도자 목사는 

뉴욕교계와 교회를 위해, 박시

훈 목사는 연합찬양축제를 위

해 합심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준비위원장 유태웅 목사는 “

회장의 변화의지에 따라 준비

했다”며, “단순 행사가 아니라 

기획된 행사로, 기대하기는 찬

양축제가 팀들이 순서대로 공

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함

께하는 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소개

했다.

이번 찬양제는 장기투병중인 

목회자 후원을 위한 연합행사

로 이날 설교는 천식으로 투병 

중인 김상태 목사가 했다. 

“야훼의 쉐키나 아래서”(시

150:1-6)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김상태 목사는 “숨이 붙어있

는 사람들은 호흡이 끓어질 때

까지 모두 찬양을 해야 한다”라

고 강조하고 “찬양축제는 경연

대회나 노래자랑이 아니라 예

배가 목적”이라며 “찬양을 통

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

장 이종명 목사, 이하 기아대

책) 4월 월례회가 24일 새소망

승리교회(박이스라엘 목사)에

서 열렸다. 이날 콜롬비아 김혜

정 선교사가 간증을 곁들인 선

교보고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이종명 목사 인도로 

전희수 목사 기도 후 김사라 목

사가 오카리나 연주를 했다.

이어진 설교에서 김혜정 선

교사는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지경”(대상4:10)이라는 제목

의 말씀에서 기아대책과의 연

결을 회고하며 아구아디따 지

역 아동선교센터 건립에 씨앗

을 심은 기아대책 사역을 언급

했다.

김 선교사는 “그 후 멜갈과 

치아 지역으로 아동사역이 확

대됐다”며 “2017년 인디언 마

을인 와이유 부족을 하나님께

서 마음에 품게 하셨다”고 말

하고 “그동안 지경을 넓혀주심

에 감사만 했는데, 지난연말 송

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와이

유족 사역의 비전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인디언 지역은 물도 깨끗

하지 못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그곳에 교실 겸 

예배처소와 커뮤니티 센터 역

할을 할 수 있는 건물 2동을 건

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아대책은 콜롬비아에 아

동후원과 더불어 와이유족 사

역도 함께 감당할 것을 다짐했

다. 

설교 후 권캐더린 목사 인도

로 합심 기도후 유상열 목사 축

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이종명 목사 사

회로 한준희 목사가 개회 기도

했으며 박이스라엘 목사가 사

역보고 및 회계보고를 하고 이

찬양 간사가 광고한 후 뉴욕방

문 중에 참석한 황영진 선교사

(엘살바도르)가 폐회기도 했

다. 

한편 기아대책의 주 사역인 

아동결연은 4월에 11명이 추

가돼 총 105명을 후원하고 있

다.

월 30달러면 한 아동을 결연

할 수 있으며 지역은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코트디브아르, 

엘살바도로 등이다. 

홈페이지 breadngospel.org 

이메일 breadngospel@gmail.

com 전화:(718)354-6609(회

장)
<유원정 기자>

장기투병 중인 목회자를 후원한다!
뉴욕목사회 부활절 연합찬양축제 성료

뉴욕목사회 부활절 연합찬양축제에서 뉴욕장로성가단이 찬양

하고 있다.

뉴욕목사회 부활절 연합찬양축제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

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선교보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회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

이 오는 5월 10일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2019 성령화 대성

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2차 준

비기도회를 가졌다.

오전 10시30분부터 한마음

침례교회(박마이클 목사)에서 

드린 기도회는 준비위원장 박

마이클 목사 인도로 기도 송윤

섭 장로, 성경봉독 손성대 장

로, 설교 정순원 목사, 합심 통

성기도 권캐더린 목사(‘2019 

성령화 대성회’를 위해, 강사 

윤보환 목사, 영광교회), 하정

민 목사(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을 위해, 뉴욕교계를 위해), 광

고 이창종 목사, 축도 허걸 목

사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견고케 

하시는 신뢰”(요21: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

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죽

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

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

들을 앞서 가시며 믿음을 견고

케 하셨다. 그 믿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자”고 강

조했다.  

이어진 회무처리는 전희수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정순

원 목사가 이번 성회와 계속 이

어질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차

세대를 위한 집회 등에 대해 소

개했다.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

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밖에 없다”고 성령화 대

성회를 광고하고 “모든 집회의 

관건은 동원이다. 전단지를 많

이 배포하고 개개인이 기도와 

인원동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

했다.  

‘2019 성령화 대성회’는 5월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에

서 열린다. 강사는 윤보환 목사

(기감 감독, 인천 영광교회)로 

13일(월)에는 목회자 세미나도 

열린다.
<유원정 기자>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자”
뉴욕교협 ‘2019 성령화 대성회’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2019 성령화 대성회’ 2차 준비기도회를 마

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 2회 청지기부부합창단 정

기연주회가 28일 저녁 6시 뉴

욕든든한교회(남일현 목사)에

서 열렸다. 청지기부부합창단

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

장 김성국 목사) 졸업 목회자

부부들로 구성됐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David T. 

Clydesdale가 편곡한 “주 하나

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곡

으로 부활의 주님을 테마로 17

개의 곡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연주회에서 단원들

은 청지기 밴드(Cornet, Alto 

Horn, Flugelhorn, Eupho-

nium)를 구성해 선보였다. 

단장 이종태 목사는 “2017

년 5월에 창단해 그해 12월 1

회 정기연주회를 가진 후 찬

양과 악기연주를 연습해왔다”

며 “지휘자 신동기 목사와 신

주희 피아노 반주자에게 감사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계

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

양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

고 인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이종태 목사

의 인사말 후 허윤준 목사가 말

씀을 전했으며 이어 청지기 밴

드의 합주와 2중주(이종태, 이

영주), 합주가 있었다.

허윤준 목사는 시편 8편을 

들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칭

송한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

양”이라며 “은혜 받은 사람만

이 찬양할 수 있다. 은혜 받은 

단원들의 찬양으로 우리 모두

에게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출연으로 독창 백성화(

소프라노), 공경민(테너), 뉴욕

심포니윈드앙상블의 금관5중

주가 있었다. 

연주회는 남일현 목사 축도

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제 2회 청지기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

든 세계”를 찬양하고 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 2회 청지기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 제 66차 조찬기

도회가 4월 25일 오전 8시 뉴

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에서 열렸다. 

예배는 우화선 장로 사회로 

반주 손옥아 권사, 기도 주윤덕 

장로, 설교 박성원 목사(풍성한

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만민에게 복음

을”(막16:15-16)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나눔의 집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

고 있음을 간증했다.

합심기도는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한 후 정덕상 장로가 1)미

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2)풍성한교회와 나눔의 집을 

위하여 3)다민족선교대회와 회

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제목으

로 기도했다.

김연창 장로가 헌금기도했으

며, 장로중창단이 헌금특송(“

날위하여 십자가에”)을 했다.

이어 회장 김영호 장로의 인

사 후 송윤섭 장로가 다민족선

교대회준비 현황보고를 했으

며 신승룡 장로의 광고 후 박성

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곧이어 임형빈 장로의 식사

기도 후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

비한 조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

간을 가졌다.

한편 장로연합회는 당일 뉴

욕교협이 주최한 성령화 대성

회 제 2차 준비기도회에 참석

했다.

장로연합회는 춘계 친교야유

회를 교협 이사회와 함께 5월 

25일(토) 오전 9시 Sunken 

Meadows Park로 간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장로연합회 제 66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뉴욕장로연합회 제 66차 조찬기도회



남가주의 각 신학교 및 신학

교를 보유한 기독교 대학교들

의 2019년도 봄학기 학위수여

식이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

장 폴퍼거슨 박사)와 서든캘리

포니아신학교(총장 그레이 쿰

즈 박사)를 시작으로 6월 15일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와 베데스다대학교까지 

열린다. 다음은 2019년도 남가

주 각 신학교 및 기독교대학교

들의 봄학기 학위수여식 일정

이다.

<박준호 기자>

제 40회 HYM청년연합집회

가 ‘거룩한 산제사(롬12:1-2)’

라는 주제로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렸

다. 

연인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마

음에 새기며 신앙고백이 담긴 

찬미를 하나님에게 올리는 시

간을 가졌다. 

이번집회 강사로 나선 캄보

디아 선교동원가 오석환 목사

는 국중현 형제가 인도하

는 HYM연합찬양팀의 열정적

인 워십 찬양후 단상에 올라 

영국,  브루나이 등에서 만난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이야기

를 통해 청년, 기성세대 등 참

석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두 번째 날 집회에서 오석환 

목사는 “HYM이 20년째 이어

오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

났을 것”이라며 “오늘 모인 여

러분 중에  20년 후 삶속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주의 

자녀로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갖게 된 간증이 있기를 바란

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 뜻을 헤아릴 때 하나님

의 역사가 이뤄진다”고 강조

하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

고 변화돼서 세상과 같지 않아

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다짐

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아무

리 힘든 일이라도 죽도록 순종

하며 나아가겠다고 해보자. 그

렇다면 자신만의 간증이 나올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

로 바쳐진 간증이 될 것이

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의 힘이다.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

는 청년들 되기 바란다”고 말

했다.
<박준호 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5회 

사랑의마당축제’가  4월  27

일, 위티어 네로우스 리크리에

이션 에어리어에서열렸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

현  목 사 ) 와  해 피 빌 리 지

((KAVC 미주한인봉사단)에서 

공 동 주 관 하 고   C a d m a n 

Company와  GBC미주복음방

송, Cathay Bank의 특별후원

으로 개최된 이번 사랑의 마당

축제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

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28개 

교회와 12개 단체들이 참여했

다. 

1부 순서로 토랜스제일장로

교회  ‘카리스 찬양팀’의 찬양

으로 시작된 예배는 미주복음

방송 이영선 사장의 환영인사

와  ‘소노로스 싱어즈’의 특송

에 이어 고창현 토랜스제일장

로교회 담임목사가  ‘천국에서 

큰 사람’(마18:1-5)란 제목으

로 말씀을 전했다. 

또 내빈소개 및 감사패 증정

이 있었고 단체사진 촬영에 이

어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김준

식 장로가 기도했다. 각 부스

에 마련된 맛있는 음식으로 점

심식사를 한 후 계속 진행된 2

부 순서는 댄스와 발레공

연,  사물놀이 및  CCM  릴레

이,  마당운동회,  선물추첨 등 

각종 신나고 재미난 게임 등으

로 참석한 발달장애인들과 가

족, 그리고 봉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종희 목사(남가주밀알선

교단 단장)는 “올해도 여러 교

회,  단체의 정성어린 노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음

에 감사드린다. 특별히 행사주

관을 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

했다. 

김준식 장로(토랜스제일장

로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행

복해 하는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

민 목사) 교회설립 115주년 기

념음악회가 28일 오후 7시 이

벨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

렸다. 

오프닝 연주곡 웨버의 ‘무도

회의 권유’를 비롯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최영섭의 ‘그

리운 금강산’, ‘거룩하시다’, ‘

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등 주옥같은 곡들을 통해 깊은 

감동을 전해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솔로로 특별출연한 소

프라노 김영미 씨는 한국예술

종합대학 성악과 교수로 부임

하기 전까지 LA연합감리교회

에서 독창자로 활동했으며 

1987년 LA오페라에서 플라시

도 도밍고 예술감독의 지휘 하

에 ‘나비부인’의 주연으로 출

연, 주목받기도 했다. 

연주회 반주를 맡은 이학순

씨도 본 교회 출신이며 총 음

악감독을 맡아 수고한 지휘자 

진정우 박사 역시 35년째 LA

한인연합감리교회 찬양대 지

휘자로 섬기고 있어 긴 세월 

함께해온 푸근함이 깃든 콘서

트였다. 진정우 박사는 UCLA

에서 Ph.D로 음악박사학위를 

받은 지휘자이며 미국의 최고

의 음악상인 ASCAP, NARAS

를 수상한바 있다. 

L A 한 인 연 합 감 리 교 회 는 

1904년 3월11일 한국에 선교

사로 나갔던 플로렌스 셔머 여

사에 의해 개척되어 정동교회 

출신인 신흥우 목사가 초대 목

회자로 세워지면서 북미대륙 

최초의 한인교회로 ‘예배가 감

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

시키는 교회’, ‘젊은이들을 깨

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

회’를 모토로 복음 전파에 앞

장서고 있다. 
<이성자 기자>

Muslims).

1)희생자들을 위해 애도한

다(Lament Loss)

2)악을 규탄한다(Condemn 

Evil)

3 ) 고 통 을  나 누 어 진 다 ( 

Alleviate Suffering)

4)복수는 하나님께 맡긴다

(Leave Vengeance to the 

Lord)

5)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는

다(Don’t Bear False Witness)

6)기도한다(Pray)

<3면에서 계속>

그러나 1960년부터 개신교 

포교와 성장이 이루어져 2010

년까지 무려 13배나 증가된 숫

자가 그나마 현 크리스천들이

다. 이들은 서구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토착적으로 자생된 교

회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도 불교가 국교인 

스리랑카에서 타종교 즉 기독

교를 선전하고 증진시키는 것

은 위헌 사항이다. 그 결과, 작

년에만 복음주의적 크리스천

들을 향한 폭력과 차별 범죄가 

최소한 67건이 발생했다.주로, 

하나님의 성회 계열 교회에 대

한 반달리즘과 크리스천 예배

를 당장 중지하라는 이유였다. 

특히 불교도에서 기독교로 개

종한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비극을 정면으

로 지켜본 스리랑카 현지나 해

외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오히

려 담담하다. 테러를 통해 흔

들렸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다. 왜나햐면 죽음의 세력에

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하

시다고 믿고 있기 떄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계속 

동일선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테러라는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

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지스 페르난

도( Ajith Fernando, Youth 

for Christ)는 성경적으로 동 

테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6가

지 단계들을 말해준다(Six 

Biblical Responses to Sri 

Lanka’s Easter Bombings: 

Colombo theologian: God 

gives Christians the freedom 

to leave the revenge cycle 

and instead love and bless 

“거룩한 산제사”...산 제물로 살라

장애인사역 28개 교회 12개 단체 참여

본 교회출신 음악인들 한자리에...
제40회 HYM 청년연합집회, 강사 오석환 목사

제 35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

LA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설립 115주년 기념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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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기감 제 27회 미주자치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27회 미주자치연회(감독 은희곤)

가 “주 안에 서라!-하나되어 개혁과 도약을!” 주제로 5월 

7일(화)과 8일(수) 양일간 나성동산교회(2525 JAMES M. 

WOOD bl. LA. CA 9006, 이경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487-0902 

감사한인교회 부흥성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5월 부흥성회를 9일

(목)부터 12일(주일)까지 개최한다. 부흥성회 강사는 박효

진 장로(소망교도소 부소장)이며 일정은 9일(목) 저녁 오

후 7시30분, 10일(금)과 11일(토) 오전 5시45분, 오후 7

시30분, 12일(주일) 1, 2, 3부 예배이며 베이비시터가 제

공된다.

▲문의: (714)521-0991

KCBC기독교방송과 우리방송 효도잔치
KCBC기독교방송(대표 한기형 목사)과 우리방송(대표 

김흥수)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효도잔치가 8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에서 열린다. 

▲문의: (213)674-5900

나성한인교회 선교세미나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2019 선교세미나를 

‘21세기 선교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5월 3일(

금)부터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갖는다. 강

사는 3일 더글러스김 목사, 10일 오석환 선교사, 17일 최

재민 선교사, 31일 권순영 선교사.

▲문의: (323)221-9531

원하트미니스트리 주리&홀리원 콘서트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는 부에나팍에 위

치한 더소스에서 사심콘서트를 3일(금) 오후 7시, 4일(토) 

오후 6시 얼바인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에서 찬

양집회를 갖는다. 사심콘서트와 찬양집회는 찬양사역자 

주리와 홀리원이 출연한다.

▲문의: (213)347-5080

호프인터내셔널대학교 뉴비기닝 콘서트
호프인터내셔널대학교(HIU 총장 존데리 박사)가 주최

하는 뉴비기닝 콘서트가 3일(금) 오후 7시30분 본교 퍼

시픽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이날 콘서트는 HIU찬양팀, 

HIU보컬앙상블, HIU찬양합창단이 출연한다.

▲문의: cmwa@hiu.edu, 888.352.HOPE.

더락처치 닉부이치치 초청 집회
더락처치(제리 더먼, 킴벌리 더먼 목사, 295 E. Orange-

thorpe Ave, Anaheim, CA)는 닉부이치치 초청 소망의 밤 

집회를 5월 3일(금) 오후 6시30분에 갖는다. 이날 집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문의: (714)526-8233

일정	 학교	 문의

5/4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폴퍼거슨 박사)	 (626)857-2200

	 서든캘리포니아신학교(총장 그레이쿰즈 박사)	 (888)389-7244 

5/9-11	 바이올라대학교(총장 배리코리 박사) 	 (562)903-6000 

5/10	 뱅가드대학교(총장 마이클빌스 박사)	 (714)556-3610

5/17	 게이트웨이신학교(총장 제프로그 박사)	 (909)687-1800

5/18	 에반겔리아대학교(총장 데이빗신 박사) 	 (714)527-0691

	 호프인터네셔널대학교(총장 존데리 박사)	 (714)879-3901 

5/17-19	 채프만대학교(총장 다니엘레 스쿠롭파 박사)	 (714)997-6815

5/20	 갈보리채플성경대학(총장 브라이언 브로더스 박사) 	 (951)696-5944

5/23	 클레어몬트신학교(총장 제프키콴 박사) 	 (909)447-2500

6/1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323)643-0301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562)926-1023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213)388-1000

	 웨스트민스터신학교(총장 김은일 박사) 	 (888)480-8474 

	 KAPC개혁대학교(총장 이정현 박사) 	 (310)749-0577

		  (626)675-8010

6/3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714)525-0088

6/7	 ITS(총장 제임스 리 박사) 	 (626)448-0023

6/15	 풀러신학교(총장 마크래버튼 박사) 	 (626)396-6011

6/15	 베데스다대학교 	 (714)683-1212

고령화 되어가는 한인 사회 

속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라는 미션으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을 만들기 위해 죽음준비가 필

요하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

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

분자 장로)에서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5일  오

전 10시 30분 남가주새누리교

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제 8회 소망포럼을 개최했다.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해 임

정훈 실장의 지도로 손 율동으

로 시작한 이번 포럼에서는  ‘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

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

로(시신기증,  호스피스,  유산 

상속과 증여)’의 주제를 가지

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그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UCI  의과대학의 시신

기증 프로그램의 마크 브룩스 

부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한인

들의 시신 기증은 거의 없었으

나 소망소사이어티의 캠페인

으로 한인들이 UCI 전체 시신 

기증 신청자의 거의 50%를 차

지하게 됐다고 감사하며 시신

기증이 의학연구에 어떻게 기

여하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시신기증의 절차와 과

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

었다.  내과의사이며 그레이스

호스피스 대표 최승호 원장은 

호스피스의 내용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명하며 누가 호스

피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와 호스피스의 비용은 메디케

어 파트A, 메디캘(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일반 보험 등에

서 지불됨을 알렸다. 

이어 유산상속과 증여에 대

해서는  한 앤 박 법률그룹의 

박유진 상속전문 변호사가 리

빙 트러스트에 대해 강의했다. 

포럼 시작 전에는 그레이스 

호스피스와  UCI 시신기증 부

서, 가디언 보험회사에서 부스

를 마련해 필요한 정보와 여러 

가지 판촉물들을 나눠줬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2면에서 계속>

시어머니께도 잘해야 합니

다. 시어머니도 내 사랑하는 

남편을 키워준 어머니시고, 내

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

녀들의 할머니이십니다. 시어

머니 마음을 헤아리는 며느리

가 될 때, 남편도 장모님 마음

을 헤아립니다. 지혜입니다. 나

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생

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 따뜻한 한마디! 사랑한다고 

어머니를 안아주는 마음! 엄마

가 좋아하기에 군고구마, 군밤, 

찰옥수수 식을까봐 가슴에 품

고 열심히 달려오는 그 걸음! 

어머니에 진정 큰 기쁨과 감사

가 되는 자녀들(!)입니다. 어머

니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며, 

나를 향한 어머니를 헤아릴 줄 

아는 마음! “헤아림!” 2019년 

어머니날에 드릴 가장 값진 선

물일 것입니다.    
pastor.eun@gmail.com

소망소사이어티 제 8회 소망포럼 

남가주 기독 대학교 2019 봄학기 학위수여식 일제히

소망소사이어티 제8회 소망 포럼이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제40회 HYM청년연합집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5회 사랑의마당축제’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LA연합감리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흔들렸지만, 굳건하게 서 있는다!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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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의 위임결의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안철상 재판장)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노회장 곽태천 목사)와 오 목

사가 상고한 위임결의무효 확

인소송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

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확정

됐다.

법원은 지난 2016년 2월과 

2017년 5월 진행된 1,2심에서 

‘성직자 선발기준의 종교적 자

율성’을 근거로 “사법부의 판

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해 4월 오 목사의 위임과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서

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

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어 지난

해 12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

서 오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두고 총신대 신대원 이수과정

이 일반편입이었는지 편목편

입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

뤘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 장로

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 돼 있지 않은 점, 

편목편입을 주장하는 오 목사

가 입학과정에서 목사 안수증

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지

적하며 ‘오 목사에 대한 사랑

의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날 교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발표하

고 대법원의 위임결의무효 확

인소송 기각에 대해 유감을 밝

혔다. 또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가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노회

에서 오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

결의 했음을 언급하며 ‘대법원

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

도 않는다’며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대법원, 오정현 목사 측 재상고 기각
‘위임결의 무효’ 확정 판결

서울신학대와 백석대, 협성

대 신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

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사

의 양심적 낙태 거부’ ‘낙태 수

술 전 상담 및 교육’ 등을 법제

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

을 발표했다.

서울신학대 신학과 학생회

는 지난 24일 이들 학생회 페

이스북 페이지에 ‘복음주의 신

학생 네트워크’ 이름으로 작성

된 ‘낙태죄 폐지와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신학생들의 입장

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는 

서울신학대와 백석대, 협성대 

3개 대학 신학생의 모임이다. 

이번 입장문 발표를 계기로 조

직됐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기독교

인으로서 태아와 산모 그리고 

사회를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

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낙태죄를 폐지시킨 헌재에 깊

은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헌법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판결을 반대하기보단 기독교

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

엇인지를 고찰하는 게 신앙인

의 책무”라며 ‘의사의 양심적 

낙태거부’ ‘낙태 수술 전 상담 

및 후유증 교육 의무화’ ‘초·

중·고교 성교육 강화’ ‘낙태 허

용 임신 주기 10주 미만 설정’ 

등 낙태를 억제하는 4가지 대

안을 제시하며 이들을 법제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낙

태를 고려해야 하는 산모의 문

제에 공감하고 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더 좋은 세상을 만

드는 일이야말로 낙태를 반대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책

임”이라며 “입장문으로 낙태모

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의도

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창대 서울신학대 

신학과 학생회장은 “헌재의 낙

태죄 헌법불합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입장문을 준비하

다 타학교 신학생들과 연락이 

돼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다”

며 “헌재 판결에 무조건적 반

대보단 추후 입법 과정에서 기

독교인의 입장과 요구도 반영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장문

에 4가지 대안을 담았다”고 설

명했다. 또 “대안에서 특별히 

낙태 허용 임신 주기를 10주 

미만으로 언급한 건 헌재가 제

시한 임신 22주보다 기간을 줄

여 태아와 산모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첨언했

다. 네트워크는 향후 낙태법과 

관련해 추가로 성명을 발표하

거나 다른 사회 이슈에도 목소

리를 낼 계획이다.

북한군(軍)출신 크리스천 모

임인 북한기독군인회(회장 심

주일 목사)는 26일 낮 경기도 

가평 청평채플 녹수교회에서 ‘

제1회 영성수련회’를 개막했

다.

참석자 일동은 이날 사명선

언문에서 “북한 군인들을 비롯

한 북한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들이 북

한 노동당의 지도사상인 주체

사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

고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

렸던 평양을 회복시키는 거대

한 사역을 위해 조직이 더욱 

단결하고 부흥하며 하나님께

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

와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할 것

을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심주일 북한군

인회장의 인도로 북한 군인의 

복음화와 탈북민 복음화, 병으

로 고통받는 탈북민을 위해 합

심기도를 드렸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소리가 

더 커졌다.

서울 관악구 주영광교회 설

진국 목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엡 5:15-21)라는 제목으

로 설교 메시지를 전했다.

설 목사는 자신의 삶과 신앙

을 간증한 뒤 “많이 배우지 않

았지만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면서 ”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들

어 쓰신다. 무엇보다 회개의 영

이 함께해야 한다. 기독 탈북민

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를 뜨겁게 증거하는 삶을 살

자”고 권면했다.

27일 낮까지 열리 수련회는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

의회이 공동 주최하고 북한기

독군인회 고문단과 국국중앙

교회, 한백항공㈜이 협력 및 후

원하고 있다.

손봉기 군종목사와 모퉁이

돌선교회 김나훔 간사, 한창주 

DMZ통일기도의집 목사, 동영

진 북한기독군인회 지도고문,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윤여일 

전 육군소장, 장봉환 장로, 김

강오 북부중앙교회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최영걸 홍익교회 목사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

수님’(막 5:1~20)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할 예정이다.

탈북민들은 지난해 6월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

교회관에서 ‘북한기독군인회’ 

창립했다. 북한의 육해공군 

100만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

로 복음화하기 위함이 목적이

다.

영성수련회 외에 북한 전역

으로 송출하는 방송채널 확보, 

탈북민 복음화와 북한의 지하

교회 지원사업 등 벌일 방침이

다. 

심 회장은 “통일 후가 아니

라 바로 지금 북한 군인에게,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한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낼 것”

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박모

씨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유지에 이용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깊은 유감...”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회복사명 담당할 것”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 지난 24일 입장문 발표

북한기독군인회 회원들, 제1회 영성수련회서 ‘사명선언문‘ 발표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이사장 

김성태)가 지난 21일 발생한 

폭탄 테러로 큰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시온교회 소식을 전

하며 관심을 호소했다. 선교회

는 스리랑카 교회를 돕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선교회는 “피해 

교회 중 유일한 개신교회인 시

온교회에선 유독 교회학교 학

생들의 피해가 컸다”며 안타까

움을 표했다. 시온교회 교인인 

리요니(가명)의 증언을 바탕으

로 선교회는 테러 발생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날 오전 낯선 남성이 마

을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을 수소문했다. 하

지만 지역 성당들이 전날 저녁 

부활절 미사를 드렸다는 사실

을 듣고 결국 부활주일 예배 

중인 시온교회를 찾아왔다. 교

회에 도착한 남성이 땀을 많이 

흘리자 몇몇 교인들이 교회 안

으로 안내했다. 오랜 내전을 겪

은 스리랑카 사람들은 낯선 사

람에 대한 경계가 많은 편이다. 

한 교인이 다가가자 바로 전화

기 통화 버튼을 눌렀고 폭탄이 

터졌다. 사상자 중 교회학교 아

이들이 많았다.”

캠페인과 관련해 선교회는 

“30년 동안 내전으로 많은 아

픔을 겪은 스리랑카에 또 비극

이 발생했다”면서 “사건의 전

모가 밝혀져 정의의 심판이 내

려지고 다시는 비극이 재발하

지 않도록 전 세계 교회가 관

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어 “

교회의 재건과 공동체 회복, 기

독교 탄압이 중단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스리랑카 경찰은 연쇄 테러 

희생자들이 359명이며 부상자

는 500명이 넘는다고 발표하

며 3월 15일 모슬렘 50명이 희

생된 뉴질랜드 테러에 대한 보

복이 이유라고 밝혔다. 경찰은 

테러 용의자 58명을 체포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 23

일 스리랑카 여행경보를 1단계

(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

제)로 한단계 높였다. 여행자

제는 체류자의 경우 신변안전

에 특별 유의해야 하고 여행예

정자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단계다.

“스리랑카 교회 위해 기도의 힘 모으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관심 호소, 외교부도 ‘여행자제’ 발령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

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는 

한국기독교성령센터 건립헌정

예배를 건립위원과 교계인사 

100여명이 참가해 4월 25일에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성령센터에서 가졌

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

장이자 건립위원장인 이수형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

서는 찬양 소프라노 오미선, 세

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취지문

을 성훈기 목사, 김종양 목사, 

남준희 목사, 손광호 목사, 윤

민자 목사, 한재홍 목사가 함께 

낭독했다. 

한국기독교성령센터 건립위

원회 명예위원장 소강석 목사

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라’(

행1:1-4)는 제하의 설교를 전

했다. 설교 후 한국기독교성령 

센터를 위해 강헌식 목사가 나

와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범열 

목사가 봉헌기도를 했다. 

이어 헌정위원장 안준배 목

사가 헌정사를 하고 소강석 목

사, 이수형 목사, 안준배 목사, 

성훈기 목사, 정인찬 목사, 권

태진 목사, 장향희 목사, 김용

완 목사, 김창곤 목사가 헌정서

를 받았다.

이어 한국기독교성령센터를 

설계하고 디자인한 YO2 도시

건축 대표 김영준, 마루  종합

건설 대표 권영광에게 감사장

을 수여했다. 축사에는 건립이

사 정인찬 목사, 권태진 목사, 

장향희 목사, 건립위원인 이강

평 목사, 박춘화 감독, 이말테 

교수, 박흥일 장로, 김병종 교

수, 함동근 목사, 나겸일 목사

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은 건립이사 김용완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

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중앙협>

한국교회가 자살 문제를 연

구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자

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

으로 시작했다. 한국생명의전

화와 생명사랑목회포럼(회장 

남서호 목사)는 25일 서울 종

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생명사

랑목회포럼’을 갖고 유가족의 

상처를 위로할 방법에 대해 논

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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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당 24.3명이 자살하는 나

라다. OECD에서 2번째로 자살

률이 높다. 자살은 당사자의 죽

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매년 

자살 유가족이 8만여명이 발생

한다. 그 누구보다 위로받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

서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치

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

은 유가족들 역시 우울증과 자

살위험에 또다시 노출되는 악

순환을 거친다.

이광자 이화여대 명예교수

는 한국교회가 자살문제를 신

학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유

가족에 대한 돌봄에 나서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자살 직후 6주가 유가족을 돌

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교회가 이 과정을 돕고 유가

족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

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봉환 대신대 부총장은 자

살 유가족의 심리상태를 분석

했다. 

한국기독교성령센터 건립헌정식

“자살 STOP”자살 유가족 위로하는 한국교회

이화동에 기독교문화와 성령운동의 센터 건립

한국생명의전화 · 생명사랑목회포럼 공동 주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퀴

어행사를 반대하는 문화축제

가 오는 6월 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다. 오후 1시부

터 개최되는 행사는 기독교 색

채를 빼고 문화행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

회 준비위원회는 26일 서울 종

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반대 행

사 개최와 차별금지법 저지 이

유를 설명했다.

국민대회준비위 전문위원장

인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

이앤에스)는 “서구권을 중심으

로 시작된 동성애 문화혁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

서 “이런 흐름은 동성애를 문

화로 포장하며 혐오와 차별의 

이름으로 동성애 비판반대를 

금지하고 찬성을 강요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도 서구의 

영향을 받아 동성애 독재국가

로 나아가기 위해 동성애 혁명

운동이 법률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면서 “그 대표적 사례가 국

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옹호·

지지를 받으며 매년 서울광장

에서 개최되는 퀴어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퀴어행사가 동성애자 

인권보호와 평등이라는 슬로

건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서울

시민의 쉼터인 서울광장에서 

선정적이고 음란한 공연과 행

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

으로 위장한 행사는 국가인권

위의 적극적 비호와 서울시의 

지원 아래 대낮 도심 한복판에

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퀴어행

사의 목적이 선정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

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성애 옹호·조장론자

들은 서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성애 독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동성애 비판이나 반대를 

금지하고 동성애 독재법인 차

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퀴어

행사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

혔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차별금

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이 가지

고 있는 양심 건강 보건 교육 

사상 학문 종교 등의 이유로 

동성애를 비판하면 혐오와 차

별이 되기 때문에 금지된다”면

서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 

등을 초래하는데도 심각한 유

해성과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

에 대해 알 권리 자체가 침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청소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

는 것은 인권보도준칙 제정과 

퀴어행사 지지 등으로 동성애

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국가

인권위, 퀴어행사에 수많은 젊

은이를 유혹하고 끌어들인 퀴

어행사 주최 측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동성애의 실

상과 폐해를 정확히 알리고 동

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진 독재 

법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국민대

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

다.

조 변호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음란하고 유해한 동

성애로부터 보호하고 동성애

의 폐해와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

개하자”고 말했다.

국민대회 준비위원장인 길

원평 부산대 교수도 “서구의 

잘못된 음란문화는 한국사회

의 도덕과 윤리, 가정질서를 파

괴하며 수많은 사람을 어려움

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어 “동성애 옹호·조장론자

들은 동성애가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 양 거짓말을 한다”면서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1 이상

이 동성애를 처벌하며 3분의 1

은 중립을 지키고 있어 그들의 

거짓말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

했다.

길 교수는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대회를 개최하

는 것은 동성애자와 싸우기 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깨

우고 윤리와 도덕, 가정의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면서 

“오는 6월 1일은 윤리 도덕을 

지닌 경건한 사람들이 음란문

화를 이겨내는 힘을 모으는 시

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

터 1개월간 전국을 돌며 특별

기도회를 개최한다.

국민대회는 6월 1일 오후 1

시부터 시작되며, 오후 2시 30

분부턴 노래와 춤, 연주, 퍼포

먼스 등이 결합한 ‘러브 이즈 

플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후 4시엔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2017년 5월 파

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2명

의 배후가 인터콥 선교회(본부

장 최바울)라고 공식 발표했

다.

지난 19일 중국 인민일보는 

“H국 기독교 조직인 Inter CP

가 과격 무장괴한에 납치 살해

된 국내 신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Inter CP는 인터콥이 

사용하는 영문명이다.

중국 국가안보국의 발표를 

전한 중국 인민일보는 안보에 

해를 끼친 3가지 요인 중 하나

로 인터콥을 언급했다. 보도에

는 “인터콥이 1983년 설립된 

선교기관으로 ‘복음의 서진 운

동’을 기치로 2000년부터 중국 

닝샤(寧夏), 신장(新疆), 칭하

이(靑海), 쓰촨(四川) 등에 선

교사를 파송해 왔다”며 인터콥

의 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

했다.

또한 “중국 젊은이들을 선동

해 선교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며 “대중이 해악을 인정하고 

반중국 세력과 선을 긋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

동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터콥은 26일 문

자 메시지를 통해 “파키스탄 

중국인 순교자 두 명은 인터콥 

파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도 지난 23일 회원단

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중국 정

부가 발표한 사실을 알렸다. 

KWMA는 “중국 국가안보국이 

2017년 파키스탄 사태의 원인

이 인터콥 선교회라고 적시하

며 외래 종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했다.

KWMA는 지난해 2월부터 2

년간 인터콥의 회원권 자격을 

정지하고 사역지도를 하고 있

다.

퀴어행사 반대 국민대회 6월1일 열린다중국정부, “파키스탄 피살 중국인 배후는 인터콥” 
서울 대한문 앞...기독교 색채 빼고 문화축제 형식으로 인터콥 “우린 중국인 2명 파송한 일이 없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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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었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

다가 망한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열

왕기상하는 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났

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들이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닙

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

과 남방 유다가 망하기 전에 계속해

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선

지자 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입니

다. 오늘은 예언자들을 보내신 목적

과 그 분들이 전하셨던 메시지를 들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시기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됩니다. 

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등 선지자들이 집중적

으로 등장하고, 남방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등의 선지자들

이 집중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언서들의 발생된 시기가 각 나라

가 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

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예언서들

의 내용이 어떨지 대략 그려지시죠? 

맞습니다. 망한다(!)는 경고의 메시지

입니다. 그렇지만 ‘망한다’는 메시지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하

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십니다. 

선지서들을 읽을 때, 우리가 써야 

할 안경 즉 관점은 “심판하시나 돌이

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

계하시나 돌이키면 회복시켜주시겠

다는 메시지가 선지서들의 메시지입

니다. 그런 안경을 끼고, 예언서를 보

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다 할 수는 없

지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아모스

를 살펴보고, 남방 유다에서는 이사

야, 미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신 

선지자들 중에서 호세아, 아모스 선

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

니다.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이 임박했을 무렵, 그러나 북방 이스

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

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 즈음에 활

동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상한 

명령을 받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

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3남매의 자녀를 낳

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

르엘,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셋

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었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그 세 자

녀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첫째 아들의 이름인 이스르엘의 뜻은 

‘흩으셨다’라는 뜻이고, 둘째 딸의 이

름인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

지 못한 자’라는 뜻이며, 셋째 아들의 

이름인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

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고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

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호13:4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

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

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

님께 대한 음란과 패역 때문에 심판 

받아 마땅하지만 저들이 돌이켜서 하

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저

들을 구원해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

니다.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

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참 독특하신 분이

십니다. 남유다 출신으로 뽕나무를 재

배하며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

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방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심

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

라, 저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

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5: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

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벧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

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

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9장입

니다. 암9:15,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

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 역시 심판하시나 돌

이키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

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에서 활동하신 선지

자들 중에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들

이 전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방 유

다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망했

습니다. 남방 유다가 망하기 약 12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

을 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은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

냐, 예레미야 같은 분들입니다.

남방 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단

연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도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

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입니

다. 죄악상을 고발하시고 심판하시겠

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하나님의 표정과 어투가 확연히 달라

집니다.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

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까

지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심

판의 메시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

의 메시지로서 돌이키면 구원하시겠

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같은 

시기에 미가 선지자도 활동을 하십니

다. 미가서도 역시나 심판하시나 돌

이키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상을 고발하시

며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장

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1:3, “여호

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

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

라….” 그러나 4장부터 7장까지는 회

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2부터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

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

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

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

임이라”라고 말씀하시고, 5:2 상반절

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

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

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미가서의 

결론은 7:18-20입니다. 특별히 20절

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

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

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결국 미가서의 내용도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심판하

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라는 안경을 끼고 읽으면 예언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보이

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심판

하셔야 되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선

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

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ukim@gmail.com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관된 메시지  

대표적 선지자: 북이스라엘-호세아/아모스, 남유다-이사야/미가 

드라마 구약 (8)

리안 켈리 목사님은 58세이다. 

1987년에 “열린 문”이라는 비영리단

체를 설립하여 덴버시에서 가장 오래

된, 범죄조직에 대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기관의 사명은 범죄 조

직원 모집을 억제하고 거리의 폭력조

직을 줄이려고 학교 내와 방과후 프

로그램들, 아이들 양육수업들, 십대

들의 고용과 직원훈련, 피해자 가족

지원, 지역사회 계몽 등을 포함한 다

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과 접촉한

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6-14세인 약 

200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학

생들에게 자기절제와 자기개발을 특

히 강조하고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학

업도 도와준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긍정적인 선택

들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프

로그램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소자 

인원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켈리 목사님의 사역은 중요하다. 성

장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날 아버지의 부재로 인

해 안전과 보호, 양육 등 많은 어려움

이 발생한다. 아이들은 그 결핍을 거

리의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고 

범죄로 연결된다.

그래서 켈리 목사님은 그런 아이들

의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일반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

죄조직에 가담하는 것의 위험성과 중

독, 전과자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 교육한다. 켈리 목사님의 

사무실에는 폭력사건으로 죽음을 맞

이한 젊은이들의 명단이 비치되어 있

다. 2011년 6월 18일 현재 그가 사역

을 시작한 이래로 996명이 되었다. 

어떤 때에는 한 주에 두세 명의 젊은

이들을 땅에 묻었다. 이런 비극을 통

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유족들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역을 

이끌어갔다.

2010년 켈리 목사님은 지역사회와 

아동들을 위해 헌신한 노력을 인정받

아 콜로라도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

았다. 그의 노력으로 어린 나이에 폭

력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부터 범죄

조직과 관련해서 범죄행위에 연루된 

수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 나

는 앞으로도 그의 사역이 많은 사람

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믿는다.

2007년 성령님께서 나에게 켈리 

목사님이 간증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

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간증책을 쓰

라고 권면했는데 다른 일로 분주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 이 책을 준비

할 때 성령님께서 켈리 목사님의 간

증을 넣으라고 하셔서 인터뷰를 하고 

이 간증이 나오게 되었다. 그분의 간

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성장되고 

삶에 대한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

“나의 이야기”-리안 켈리 목사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님

이셨고 내 어머니는 사모이자 선교사

였다. 장남인 내게 아버지는 근면성

실을 강조하셨고 직업윤리의 중요성

을 심어주셨다.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기둥과 같

은 분이셨지만 목회의 어려움을 바로 

옆에서 경험한 나는 목사가 되고 싶

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일주

일에 서너 번씩, 주일에는 온종일 교

회에 있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 내 인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

다. 덴버에 있는 이스트 고등학교에

서 농구와 미식축구를 했고 콜로라도 

주립대학으로 진학했는데 그 때부터 

나는 새로운 세계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었다. 술과 마약, 여자에 대한 탐욕

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무

사히 졸업을 하고 야구도 하면서 마

약과 더불어 내 인생이 흘러갔다. 어

느 날 도심에 있는 내 펜트하우스 발

코니에 서서 생각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

만 알고 싶다.” 그런 의문을 계속 가

지면서도 여전히 나는 마약매매도 하

고 마약을 사용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내 삶에 대해 심

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마약을 사

고 돈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위협을 

하다가 실수로 총을 쏘았는데 그의 

앞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보는 순간 

공포가 엄습했다. 내가 살인을 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충격에 빠

져 있었는데 결국 나는 체포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끝내는 유죄판

결을 받았다.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

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터질 듯 한 

느낌으로 형무소에 가게 되었다. ‘대

학교육까지 받은 농구선수였던 내가 

범죄자가 되다니?’ 내 스스로가 믿어

지지 않았다. 테리토리얼 형무소에 

도착한 후 농구선수 전력과 마약판매

자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는 내 방

에서 마약을 팔았다.

면회 온 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앞

에서 눈물을 보이셨다. 순간 영혼이 

찔리는 듯 한 고통이 엄습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이 나오냐? 정말 마음이 아프구

나.” “변하고 싶은데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 드

려라.”

마약을 파는 내 자신을 과연 기독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의문과 혼란이 밀려왔다. 그러던 중 

교도소에 있던 한 남자가 강간과 살

인을 당하는 것을 보며 큰 충격에 빠

졌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은 없

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계속 기도하자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의식에

서 벗어나 홀가분해졌고 하나님께 구

하라는 어머니의 조언은 내게 큰 변

화를 가져왔다. 나는 마약판매를 중

단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

다.

단 네 명으로 시작한 성경공부는 

사십 명으로 늘어났고 시간이 흐르며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재소자들이 많

아졌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나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 

통신 성경공부 과정을 시작했다. “나

는 누구이며 내게 무슨 힘이 있는

가?” 문득 내 자신에게 묻게 된 어느 

토요일 통제소로 불려갔고 짐을 싸라

는 말을 들었다. “이제 여기서 떠나십

시오.” 기대하지 못했던 가석방 후 집

에 돌아와서 숨겨두었던 코카인 한 

상자를 땅에 뿌리며 선포했다. “마귀

야, 이제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

짖는다. 너는 더 이상 내게 아무런 힘

이 없다.”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을 

맞이한 후 전과자로서 현실적인 상황

과 직면해야 했다. 아무리 성실하게 

면접에 임해도 전과기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쉬지 않고 도전했다. 그리

고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면접관에

게 나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

은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판단

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가

치와 능력을 입증할 만한 기회를 주

십시오. 2주 동안 무료로 일하며 보

여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나의 말에 

동의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시간은 여

덟 시였지만 매일 아침 일곱 시 반에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까지 일했

다. “켈리씨, 잠깐 봅시다.” 일주일 후 

나는 호출을 받고 간 자리에서 채용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 뒤 

한 달도 안 되어서 나는 그들의 신용

을 얻어서 감독이 되었다.

1984년 범죄조직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콜로라도주로 이동하기 시작

했다. 그때 크립스(범죄조직이름)라

는 조폭이 덴버시의 동쪽으로 왔고 

블럿스(범죄조직이름)라는 조폭은 

시내의 동쪽에 있는 파크힐로 왔다. 

그 당시 나는 지역 체육관에서 지도

자로 일하면서 많은 범죄조직원을 포

함한 동쪽 지역에 젊은이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된 나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스

앤젤레스시로 가서 그 실태를 파악하

고 덴버시로 돌아왔다. 어떻게 대비

할 것인가로 시장, 시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길 원했다. 그러나 그들

은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공

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불안감을 야

기하고 싶지 않다며 시간을 두고 지

켜보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사태는 생각보다 빨리 악화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겁주기 위

해 공포탄을 쏘던 그들이, 시간이 흐

를수록 사람들을 겨냥했고 아이들이 

죽어갔다. 그제서야 관계자들은 사태

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를 찾았다. 나

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준비시키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열린 문: 조폭대안단체 설립자
(Open Door: Youth, Gang Alternatives)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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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정부는 북경에서 제

일 큰 가정교회인 시온교회(1,500

명 교인) 김명일 목사(조선족)에게 

교회건물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라

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하므

로 경찰관 60명이 교회에 침입하여 

교회의 모든 가구를 교회 밖으로 

내던지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 그

러므로 갑자기 주일예배를 드릴 장

소가 없기 때문에 김명일 목사는 

교인들을 북경의 한 공원에 모여 

주 일  “ 행 보 예 배 ” ( W a l k i n g 

Worship)를 드린다고 하며, 각 교

인에게 보청기를 가지고 와서 귀에 

꼽고 행보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

도하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예배

를 드린다고 하였다. 

2018년 5월 2일 청도에 있는 가

정교회인 새벽비언약교회(200명 

교인)도 경찰관이 진입하여 교회를 

폐쇄하고 왕이 목사와 사모를 정부 

종교정책에 반대하는 도전을 주었

다고 하여 5년-15년형을 내렸고 

200명 교인들을 체포하였다. 이외

에도 수많은 가정교회 핍박의 스토

리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상해도시 밑에 있는 쩌짱성은 기

독교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는

데 그곳의 원주시를 비롯하여 2015

년 8월부터 2017년까지 교회 지붕

위에 세워진 2,000개의 십자가를 “

정부건축법위반”이란 명목으로 떼

어 내렸을 때 교인들이 십자가를 

껴안고 울기도 하였다. 시진핑 정권

의 현재 종교핍박은 모택동 주석의 

중국문화혁명 때 일어났던 대규모 

기독교 핍박 후에 처음으로 일어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탄압을 반대하는 가

정교회 목회자 400명이 정부에 “목

회자들의 연합성명서”(A Joint 

Statement by Pastors)를 제출하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국정부의 

권리에 중국 기독교인은 순종하며 

사회질서와 시민을 다스리는 정부

를 존경한다. 우리가 믿고 모든 교

인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부의 권리

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정부

가 성경이 주어진 세속적 권리의 

제한된 벽을 넘지 아니하고 신앙과 

영혼과 연결된 믿음을 방해하지 않

고 위반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은 

이 권리를 존경하는 책임을 가져야 

하며 교인들을 열열이 도울 수 있

도록 노력하며 또한 중국사회를 위

하여 기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III. 미래의 중국가정교회

현재의 극심한 중국정부의 가정

교회탄압의 중요한 이슈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데 있는 것

이다. 시진핑 주석은 “정부”가 종교

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가정교회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

리가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교회와 중국정부와의 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현 상황

에서 가정교회의 정부에 대한 자세

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1. 보수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복

음주의 가정교회

기독교의 보수신앙을 유지하는 

가정교회는 정부종교 탄압에 불복

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

새로운 삼자교회”가 되는 것을 원

치 않는다. 김천명 목사, 김명일 목

사, 왕이 목사 외 400명 목회자가 “

목회자의 연합서명서”를 정부에 제

출한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이 그룹

에 속해 있다. 왕명도 목사, 

Watchman Nee 목사 같이 정부의 

종교탄압과 삼자교회를 반대하며 

핍박 때문에 그들의 복음주의 신앙

을 타협하지 않고 감옥살이를 하더

라도 고통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를 결심한 보수적인 가정교회이다. 

2. 삼자교회와의 타협성을 열어

놓은 가정교회

많은 젊은 도시가정교회 지도자

와 평신도는 과거의 종교핍박 경험

이 없는 상황에서 삼자교회에 대한 

자세는 적대성이 적거나 무관심한 

감정을 갖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가정교회는 삼자교회와의 상호간

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삼자교회가 가정교회로부터 유

익을 얻은 것은 가정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중국 공산정권은 세계에 

종교자유를 헌법에 보장하는 국가

로 알리기 위하여 삼자교회에 종교

자유를 허용하였고 이때 북경의 한 

삼자교회는 정부로부터 새로운 교

회건축 허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다. 반면에 많은 젊은 가정교회 신

자들은 전에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삼자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

리고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로는 삼자교회

가 어려운 가정교회를 법적으로 보

호했다는 것이다. 그외 삼자교회를 

통하여 정부의 허락을 받아 수천만

권의 중국성경책을 아미티 출판사

가 출판하였고 또한 수 백권의 기독

교 서적도 출판하여 대도시에 250

개의 기독교 서점을 통하여 판매되

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지도자 일부

는 시진핑 주석이 현재 가정교회의 

심한 핍박을 가한 후 앞으로 종교

자유를 완화하면서 수많은 가정교

회를 정부에 등록시키는 운동이 일

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중국정부를 어떻게 주관하

실지 또한 가정교회의 앞날을 어떻

게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rohonolulu@gmail.com

중국가정교회의 상황: 과거, 현재, 미래 (3)

노봉린 박사
AGST Pacific하와이신학대학 학장, 전 OMF선교사(1970-2000)

정부의 가정교회탄압 중요 이슈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어 

신앙 타협 않는 교회와 삼자교회와 타협성 열어둔 두 형태로 나타나

뉴욕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가 펼치고 있는 어린이 선교사역 

‘4/14 윈도우’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4/14 윈도우 사역은 2009

년 9월 김남수 원로목사와 루이스

부시 박사(10/40 윈도우운동)의 공

동주창으로 전 세계 14-14세의 어

린이 18.5억명과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역은 지난 10년간 쉼 없이 5대

양 6대주에서 진행돼왔으며, 올해

도 대형선교 프로젝트들을 실은 영

적전쟁을 수행하는 프라미스 항공

모함이 출항시킨다.

먼저 뮤지컬 ‘히즈라이프’(His 

Life) 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유

럽의 관문인 스페인의 빌바오에서 

8회 공연했으며, 8월 15일부터 18

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8회 

공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브로드웨이급 뮤지컬로 구

성, 약 2시간의 공연으로 복음제시

와 결신의 시간을 갖는다. 히즈라이

프는 이미 2005년부터 전세계 20여 

개국, 30여만명이 관람되어 많은 결

신을 맺었다. 특히 이번 스페인 공

연은 복음의 열기가 식은 유럽에 다

시 성령의 불을 지피는 의미로 진행

된다. 찬란했던 기독교 역사와 문

화, 그리고 신학의 본거지인 유럽의 

교회가 다시 꽃을 피우고 드넓게 복

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역에 

프라미스교회는 약 50여명의 배우

들과 스텝들을 파송한다.

매년 큰 열매를 맺는 축구선교는 

2011년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

말라, 온두라스에서, 2013년 온두라

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

르에서, 2014년 베네수엘라 콜롬비

아에서, 2015년 한국의 안양, 고양, 

부천에서, 2018 멕시코에서 총 30

개 구장에서 약 100만명의 어린이

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구선교를 통

해 직접복음을 전했으며, TV 중계

로 약 1억2천만명이 간접복음을 접

했다. 

올해는 7월에 중미 ‘운하의 나라’ 

파나마의 4개 도시, 즉 데이빗(10

일), 산티아고(14일), 페노노메(17

일), 파나마시티(21일)에서 각각 개

최한다. 축구선교는 한국의 할렐루

야축구단(감독 이영무 목사)이 매

년 함께 사역을 해오고 있다. 

파나마는 인구 400만명의 작은 

나라지만 한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

는 할렐루야의 함성이 각각 100만

명씩, 전 파나마 국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특히 이

번 파나마 축구선교는 역 400여명

의 프라미스교회 성도들이 각각 한

두 개 혹은 전 경기에 직접 참여한

다. 프라미스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의 단기전도팀 약 100여명이 함께 

가서 파나마를 섬기며 부모들의 선

교를 배우게 된다. 또한 파나마의 

2,000여명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

교와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프로그

램들을 직접 섬기며 선교의 꿈나무

로 훌쩍 자라 돌아올 예정이다.

프라미스교회는 외부사역을 위

한 내적 하나됨을 위해 영유아부로

부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영어예배 및 장년예배가 한 본문으

로 예배하고 이를 가정예배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영적 일치를 이루고 

이 영성으로 기도해 세계사역을 감

당한다. 

또한 ‘4/14윈도우’ 사역 10주년을 

맞아 2020년 5월에 프라미스교회

서 약 500여명의 세계 사역자들이 

모여 ‘4/14 윈도우 뉴욕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다. 
<기사제공: 프라미스교회>

10주년 맞는 프라미스교회‘4/14 윈도우사역’ 
2019년 스페인, 파나마, 방콕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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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르호보암왕 옆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얼

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르호보암이 북이

스라엘에서 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 와서 하나

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했는데 지금 유다에 온 

족속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

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왕입니다. 이미 르호

보암은 왕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

했는데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감

사한 것은 백성들이 모두 순종해 싸움이 멈춥

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왕상12:20-24)화

르호보암왕의 미련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갑

자기 남북이 갈리게 되고 나라는 급속도로 긴

장된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

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

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 르호보암왕은 북이스라엘에 더 일을 시키기 

위해 감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독이 돌

에 맞아 죽었고 르호보암왕도 급히 피해야 했

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라의 왕은 백성들 사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욱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우시의 집을 배반하여(왕상12:16-19)월

본문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혼합종교정책을 씀으

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됐으면 정말 하나

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이끌

면 영원한 복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작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해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청결하

지 못한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오고가면

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두 금송아지를 

벧엘과 단에 세워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

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분 경외하는 마음으

로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왕상12:25-27)수

본문을 보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신이라 

하면서 벧엘과 단에 두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8절에 “이에 계획하였다”

는 것입니다. 이 뜻은 “여러 사람들과 계획을 

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

쁜 사람들과 모여서 결국은 악한 계획을 짜낸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로보암에게 한 사람이라도 좋은 신앙의 친

구가 있었다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을 말

리고 성전으로 나가 예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놀

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왕상12:28-30)목

여로보암이 또 한 가지 큰 죄를 진 것은 아무

나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레위인들 중에서만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일하며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역대하11:13-17을 보면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

키기 위한 레위인들이 대거 남유다로 남하했습

니다(출28장 참조). 사람이 잘나서 제사장이 되

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도 아무나 교역자가 되

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세 곳에서 부름을 받아

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

며 교회와 가정에서도 평생 주님께 충성할 종

이 되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교역자

가 되면 우상숭배를 막지 못합니다. 교회는 순

결해야 합니다.

금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왕상12:31-32)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어떻게 절기

를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

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그 

집에 견고하고 그 위가 영원히 든든히 섰을 텐

데 처음부터 혼합정책을 씀으로써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이고 긴장

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벧엘로 가서 제사

하고 분향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

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

키고 하나님 한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

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왕상12:33-13:2)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2 Chronicles 29:10,11
10) Now I intend to make a covenant with the Lord, the God of Israel, so that 

his fierce anger will turn away from us. 11) My sons, do not be negligent now, 
for the Lord has chosen you to stand before him and serve him, to minister 
before him and to burn incense. (NIV 2011)

▣ WORD & IDIOM

* intend: 의도하다, 작정하다  * covenant: 언약  * fierce: 난폭한, 맹렬한  * so that A will + V ~: 

A가  ~를 하도록  * negligent: 게으른, 태만한  * minister: 보살피다, 섬기다 * burn: 태우다   * 

incense: 향

▣ GRAMMAR

■ 10) Now   I   intend    to make a covenant    with the Lord,   the God of Israel, 

	   지금   나는  작정하다        언약을 세울 것(을)       주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so that      his fierce anger       will  turn away             from us. 

	 하도록          그의 맹렬한 분노(가)     떠나갈 것이다(떠나가게)     우리에게서 ⇒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것을 작정한다.

* so that A will ~이하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실제로는 앞 문장부터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so that를 <그래서, 그리하여> 정도의 뉘앙스를 살려 해석을 하면 된

다. =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맹렬한 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작정이다.  

* I intend to make(S + V + to V)에서  to V는 intend의 목적어(명사)가 되는 동시에 그 자체가 목적

어를 갖는 동사의 역할도 한다. a covenant가 바로 그 목적이다. to make a covenant: 언약을 만드는 

것, 언약을 세우는 것, 언약을 체결하는 것 등으로 해석한다. 

* the God of Israel는 the Lord와 so that ~ 문장 사이에 들어간 삽입구로서 the Lord를 수식한다. 

  11) My   sons,      do not be negligent now,      for       the Lord has chosen you

	 나의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to stand before him and serve him,   to minister before him and to burn incense.

	 그 앞에 서서 그를 시중들도록                   그 앞에서 섬기도록               향을 피우도록 ⇒ 나의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앞에 서서 시중들고, 그의 앞에서 섬기며

	 향을 피우토록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 for the Lord has chosen you는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이며, to stand ~ and serve ~, to 

minister ~, to burn ~ 등은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to +V>로서 부사적 기능을 

갖는다. 

* To+V는 그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장 안에 놓인 위치에 따라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한다. 또한 동사의 일종이므로 목적어, 보어, 부사 등을 가질 수 있다. 

	 To learn English is not easy.         He is not a man to tell a lie.

	 명사적용법 =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용사적 용법 = 그는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니다.

	 We eat to live. 

	 부사적용법 =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

	 * the Lord has chosen you 는 have(has) + pp의 현재완료시제이다. 이는 주께서 선택하신 것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이며 그 선택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영어로 보는 성경 (16)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STUDY & THOUGH 

■ 언약은 관계성 확립의 한 방법으로 쌍방 간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이스라엘

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열국가운데 뛰어나

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으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그 언약적 책임을 감당하지를 못하

였다. 따라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금 언약을 세워야 했다. 이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안이

하고 게으른 방종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그분만을 섬기며 예배할 것을 종

용하고 있는 것이다.

■ What do you identify as the source of your sufferings?    

livingstonech@gmail.com



2019년 5월 4일 토요일www.chpress.net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인/터/뷰

-목사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전주에 있는 예수비전교

회를 섬기고 있는 이국진 목사입니다. 저

는 총신을 졸업하고 육군 군목으로 사역

한 후 고든콘웰신학교 Th.M 과정과 웨스

트민스터신학교 Ph.D.과정을 공부하고 최

종학위는 노스웨스트대학교에서 신약학

으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교

협에서 주관하고 동부개혁장신에서 주최

해주셔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에서 목회를 다년간 한 경험이 있는데, 이

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함께 “예수

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어

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비유풀이는 요즘 이단 집단인 신천지

에서 많이 사용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점에 이 세미나가 아주 유익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이번 세미나가 아주 유익했을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신천지는 

비유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수많

은 젊은이들이 미혹되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되는 데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비유를 해석할 때 아무런 기

준이 없이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

걸이 식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

단들의 놀이터가 되게 만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

미나에서 비유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유로 사용된 

것(A)과 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

는 대상(B)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대

조점도 있는데, 대조점도 마치 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

을 때, 목자라는 말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개념

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결국에는 양을 잡아먹기도 합

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잡아먹

거나 또는 우리를 착취하실 것이라고 생

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목자와는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요, 아쉽게도 2시간짜리 세미나에서는 충

분히 다 다루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는 보다 더 충

분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네요. 혹시 기회가 있다면 목사님 

강의를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

의 원고를 받아 연재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는 책이 출간되면 그 책을 소

개도 할 겸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와 미주 

여러 지역에서 세미나를 할까 생각 중입

니다. 현재 쓰고 있는 책은 지금까지 약 

600여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집필했고, 

아마 탈고해 출간하면 약 800페이지 정도

의 책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

마 비유를 다룬 한국어로 된 책 중에서 가

장 방대한 저작이 될 것이라 생각하구요. 

게다가 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나 

동시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유를 접근해서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 제목은 

“땅의 이야기로 들려주신 하늘 이야기”라

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라

도 기회가 되는대로 비유에 대한 강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미

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제도화돼버렸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

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그

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종

교란 단지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

로 전락해버렸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을 만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영적

으로 회복하는 생생한 생명력이 없었습니

다. 그저 안식일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

는지, 제사를 문자적으로 정해진 방식대

로 잘 드리는지, 정결법에 따라서 종교적

인 삶을 사는지 하는 것만이 중요할 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때 

그런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를 들어, 교회 리더십 그룹의 관심사

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에 있는

데요. 그냥 그 표현만 보면 거룩한 목적처

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교회가 성

장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 같아 보였

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

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런데 정작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왜 교회를 떠나는지, 왜 신앙의 길에서 멀

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저 자신

들이 정한 전통을 고수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무너졌던 

그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

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을 받게 되었다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야 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돈

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있어서 그 목적

을 달성시켜주는 수단처럼 이용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데

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

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사

실을 전하는 등 강단의 회복이 있어야 한

다고 봅니다. 참된 복음의 선포가 절실하

다고 봅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생명력 잃고 제도화 돼버린 한국교회 우려 

예수님의 비유 해석 담은 책 출간 준비 중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는 강단 회복 있어야”

이국진 목사(전주 예수비전교회 담임)

지난 3월 26일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공동주최한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뉴욕을 방문한 이국진 목사를 만나 세미

나 주제였던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대한 소개와 한국교회 현황 등 이야기를 나눴

다. 이국진 목사는 현재 전주 예수비전교회 담임이며 아가페 성경책 편찬책임자이기

도 하다.

오래전 출판사와 잡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다. 신간 

펴내랴, 매달 잡지 만들랴, 원고수집, 원고료 지불, 출판비, 

광고 칸 채우기...... 하루하루 시달리다보면 헤어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빠져 불면증으로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필자는 그에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무릎을 꿇으라”고 

조언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

았다고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도말을 재정비했다고 한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대신 

사무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1년 후 사옥

을 마련하고 운영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사뿐이겠는가? 하나님의 목회라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

시지 않는 것처럼 한숨짓고 앙탈 부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두리번거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목회 마침표를 

찍게 된 내 꼴이 부끄럽고 한심스럽다.

“목사님 바쁘십니다.” 왜 바쁜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나

만 그 답을 알고 있다.

열린 목회

필자는 열린예배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한다. 더욱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 팝 수준의 가스펠을 열창하고 목사도 청바

지에 반팔 티를 입고 그러면서 이것이 열린예배라고 말하는 

그 행위가 싫다. 지금껏 대통령 면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가는 사

람을 본 일이 없다.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들을 예배

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장이나 노래가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며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

부하고 타성에 빠진 예배는 회복해야 한다. 예배자의 참여 

없이 인도자의 주도일변도로 진행되는 예배라면 진정성 있

는 예배도 아니고 함께 드리는 예배일 수 없다.

목회의 경우는 어떤가? 중세교회의 병폐는 성경도, 예전

도 사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폐쇄회로처럼 

교인은 관망자일 뿐 그 어떤 행위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병

폐가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교권이 성곽을 쌓기 시작했고, 

교황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목회는 목회자의 전문분야다. 전문 사역을 위임 받아 교

회를 섬기고 교인을 이끄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신학 과정

을 이수하고 공기구인 노회나 총회의 인증을 받아 목사가 

된다. 그렇다고 목회가 목회자만의 점유물이 되어선 안 된

다. 사회변동 속도가 빠르고 다양화로 치닫는 현대 목회를 

목사 혼자 감당하는 것은 버겁고 힘들다. 목회는 교회 구성

원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날개를 펴게 된다. 그리

고 그들의 도움과 지원이 성립될 때 바람직한 목회현장을 

일구게 된다. 그런데 ‘목회는 내 거야. 간섭하지 마, 건드리

지 마, 네가 뭘 알아?’라며 독단을 일삼았던 목회라면 빨리 

되돌리는 게 옳다.
 iamcspark@hanmail.net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중)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